
≪朴通事新註新譯(六)≫ *

1)李 陸 禾
**

본 논문은 ＜朴通事新註新譯(一)＞에서 ＜朴通事新註新譯(五)＞1)의 후속 

작업으로, 제41단락부터 제46단락까지의 주석과 번역문을 싣기로 한다. 본 논

문의 硏究背景과 譯註의 原則 그리고 參考 引用한 文獻에 관한 사항은 ＜朴通事

新註新譯(一)＞과 ＜朴通事新註新譯(二)＞에서 설명을 하였으므로 생략하기로 

한다. 

第41話 

夜來着2)李三木匠家裏, 旋3)做一個櫃子, 說定與他二兩銀子｡ 把來4)做的不成5), 

油的也不好, 板子又薄, 都是接頭補定6)麽7), 多有節子8)｡ 事件9)也不壯, 兩個𨧱

  * 이 연구는 2013년도 광주대학교 대학 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음.

 ** 光州大學校 中國學科 敎授. 

 1) 中國學論叢 第32輯(2011年), 第33輯(2011年), 第34輯(2012年), 第36輯(2012年), 第39

輯(2013年).

 2) 着: 在｡ ≪通制條格≫卷七: ｢若有違限, 將首領官吏追呼决責, 不能着司理會公事｡｣(劉堅 江

藍生 主編, ≪元語言詞典≫, 上海敎育出版社, 1998年, 頁441｡) 又, 關漢卿 ≪金綫池≫三 

末白: ｢今日白白的吃他娘兒兩個一場欺負, 怎麽還在人頭上做人, 不如就着府堂觸階而死罷了!｣
(藍立蓂, ≪關漢卿戱曲詞典≫, 四川人民出版社, 1993年, 頁406｡)

 3) 旋: 馬上, 隨即｡ ≪水滸傳≫二六回: ｢(這婆娘)脫去了紅裙綉襖, 旋穿上孝裙孝衫｡｣吳士勛､ 
王東明 主編, ≪宋元明淸百部小說詞語大辭典≫, 陝西敎育出版社, 1992, 頁1120)

 4) 把來: (1) 拿來｡ ≪五色石≫一卷: ｢一元極口贊嘆, 便把來念了又念, 牢牢記熟｡｣ (吳士勛､ 王
東明 主編, 同上揭書, 頁17)｡ (2) 直接用在動詞全面, 起介詞“把”的作用｡ ≪㑇梅香≫三【收尾】

揷白: ｢呀! 爭些兒把來忘了｡｣≪千里獨行≫三白: ｢馬不吃草, 都把來瘦了｡｣(劉堅 江藍生 主

編, 同前揭書, 頁9｡) 按, 此作“拿來”｡ 
 5) 不成: 不成功, 沒辦成｡ (白維國 編, ≪金甁梅詞典≫, 中華書局, 1991. 頁39｡)
 6) 補定: 亦作“補丁”, “補綻”｡ (1) 縫補｡ 杜甫≪北征≫詩: ｢牀前兩小女, 補綻纔過膝｡｣(2) 修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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銊兒10)､ 一個了吊兒11)都不壯｡ 一個薄薄的生活12), 要做甚麽? 那厮13) 不是人, 

誆14)猾賊15), 好生16)捏拐17)東西18)｡ 這櫃子多直一兩銀儘勾也! 這厮落19)了我

一兩銀, 我臨了20)吃21)了他一道22)兒｡ 我拿23)着這厮時, 驢一般打｡ 罷麽, 相

公24), 饒他麽｡ 大人不見小人過｡ 
 

彌補｡ 宋⋅司馬光 ≪太子太保龐公墓志銘≫: ｢公至補綻茹漏, 聚用增備, 撫民以仁, 馭軍以嚴｡｣ 
按, 此作“修補; 彌補”解｡ 

 7) 麽: 太田辰夫著, 蔣紹愚､ 徐昌華 譯, ≪中國語歷史文法≫: ｢“麽”也有表示不滿的語氣的｡ 它是

在對方不知道這個事實或知道這個事實但不承認的情況下用的, 具有“…嘛” “當然是…”的意思｡ 
最近這種場合下多用“嘛”, 用以和表示疑問的“嗎”區別｡ 較早的例子如: “小人不說謊, 他是罵你

來麽｡ (陳州糶米1)”｣ (北京大學出版社, 1987. 頁334｡)
 8) 節子: 木材上的疤痕, 是樹的分枝在幹枝上留下的節疤｡ 
 9) 事件: 部件, 零件｡ (許少峯 編, ≪近代漢語大詞典≫, 中華書局, 2008年, 頁1701｡)
10) 𨧱銊兒: 𨧱, 【集韻】曲勿切, 音屈｡ 𨧱銊, 鎖鈕｡ 【正字通】按, 𨧱銊, 一作 “屈膝”, “屈戌”｡ … 張

伯雨有一器是香爐, 蓋有鎖者｡ 屈戌, 乃受鎖之搭連卷口也｡ (≪康熙字典≫, 臺灣文化圖書公

司, 1975年)｡ ｢𨧱銊, 屈戌｡ 鎖鈕, 鎖鼻子(≪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1) 了吊兒: 搭扣｡ ≪龍圖耳錄≫第三回: ｢(包頭)正在凝神, 忽聽門外了吊克嚇一聲, 彷佛吹削的

一般, 開門處, 進來一人｡｣(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159｡)
12) 生活: 指手工製品｡ ≪元典章⋅戶部八≫: ｢令各處鋪戶之家, 長現在鐵器生活須管立限發賣了

畢｡｣(劉堅 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285｡)
13) 厮: 對人不尊敬, 輕視的稱號｡ “那厮”就是對“歹人”的貶稱｡ 
14) 誆: 用謊言騙人｡ 
15) 猾賊: (1) 奸狡｡ ≪明史⋅奸臣傳⋅阮大誠≫: ｢猾賊縱橫, 乘此無備｡｣(2) 奸狡之人｡ 宋⋅蘇

軾 ≪與章子後書≫: ｢有猾賊十許人, 一呼其間, 吏兵皆棄而走耳｡｣(≪漢語大詞典≫, 漢語大

詞典出版社, 1991年｡) 
16) 好生: 此作甚辭, 有非常､ 很是､ 多麽等意｡ 明劇 ≪彩樓記≫八: ｢這放羊的狗骨頭, 好生無禮｡｣

(顧學頡､ 王學奇, ≪元曲釋詞≫卷二,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4, 頁15)

17) 捏拐: 捏, 編造｡ 拐, 騙｡ 捏拐, 應是“拐騙人口, 誆騙財物”之意｡ 
18) 東西: 特指人或動物(含愛､ 憎感情)｡ 元⋅馬致遠 ≪靑衫淚≫第三折: ｢但犯着吃虀者, 不是好

東西｡｣(≪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年｡)
19) 落: 克扣, 中飽錢財｡ 
20) 臨了: 最後, 到後來｡ ≪朱子語錄≫第一三七卷: ｢及才議學校, 便說不行, 臨了又却只是詞賦

好, 是甚麽議論!｣(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169｡)
21) 吃: 挨, 遭｡ ≪三遂平妖傳≫第六卷: ｢我從來愛取笑人, 昨日不合撩撥了這婦人, 吃胡子打了

一頓拳頭｡｣(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44｡)
22) 道: 量詞, 猶遍､ 趟｡ 菜肴一款｡ ≪水滸傳≫九回: ｢吃得一道湯, 五七杯酒｡｣(龍潛庵 編著 ≪宋

元語言詞典≫上海辭書出版社 1985年, 頁13｡)
23) 拿: 捉, 擒獲｡ 
24) 相公: 對當官人或有身份的人的尊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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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

甲某: 어제 木手인 이삼(李三)의 집에서,25) 즉석에서 궤짝 하나를 만들기로 

하고 그에게 銀子 두 냥을 주기로 합의를 하였지요. 가져온 것을26) 보

니, 제대로 만들어지지도 않았고, 칠도 좋지 않으며, 판목(板木)도 얇

고, 모두 잇대고 덧대어서, 옹이 또한 많이 박혀있었습니다. 장식도 튼

튼하지 않고, 두 개의 배목27)과 한 개의 걸쇠, 모두가 튼튼하지도 않습

니다. 이런 보잘 것 없는 물건을, 가져다 무엇 하겠습니까?

乙某: 그 작자는 사람이 아니고, 교활하고, 엄청 속임수를 잘 쓰는 놈입니다. 

이 궤짝은 아무리 값을 잡아도 銀子 한 냥이면 충분할 것입니다.

甲某: 이놈이 내 돈 한 냥(兩)을 가로챘고, 난 결국 그에게 한 방 얻어맞은 꼴

이 되었습니다. 내 이 놈을 잡는다면, 짐승(나귀)처럼 패줄 것입니다.

乙某: 관두시지요, 용서하시지요! 대인은 소인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는다 하

였습니다.

25) 原文 ‘夜來着李三木匠家裏, 旋做一個櫃子’의 諺解는 ‘어제 李三으로 여 木匠의 집의  樻

를 마초이되(어제 李三을 시켜 木手네 집에서 궤짝 하나를 맞추고’이다. 즉 ‘着’을 ‘～로 하

여금 ～하게하다’의 의미를 가지는 사역동사로 해석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本文’의 ‘着’를 

‘叫’ 또는 ‘讓’의 의미를 가지는 사역동사로 본다면, 改修本인 ≪朴通事新釋諺解≫에서처럼 

‘木匠家’ 앞에 ‘到’가 와서 ｢夜來叫李三, 到木匠家做一口樻子｣로 되어 있어야 ‘어제 李三을 

木手에게 보내 궤짝 하나를 만들라고 하였다’ 등으로 해석이 될 것이다. 그러나 本文에서

는 사역동사 ‘着’ 뒤에 두 번째 動詞인 ‘到’ 등이 보이지 않으므로, 이에 주석 2)번에서 제시

된 두 개의 用例에서처럼 ‘着’을 장소를 취하는 介詞 ‘在’로 해석이 되어야 앞뒤의 문맥이 

통하고 바른 번역이 된다고 보았다.

26) 原文 ‘把來’에 대한 諺解는 ‘가져오니 (옴이 不成고)’이다. 앞의 주석 4)번에서처럼, 

≪宋元明淸百部小說詞語大辭典≫에서는 ｢一元極口贊嘆, 便把來念了又念, 牢牢記熟｡ (一元

은 극구 칭찬을 하며, 가져와 읽고 또 읽고, 단단히 숙지를 하였다)｣一句를 인용하여 ‘把

來’ 一詞를 ‘拿來(가져오다)’로 풀이를 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關漢卿戱曲詞典≫
에서는 ｢呀! 爭些兒把來忘了｡ (아이고! 하마터면 잊을 뻔하였다.)｣와 ｢馬不吃草, 都把來瘦

了｡ (말이 풀을 먹지 않으니, 말랐어.)｣라는 用例를 들어 ‘把來’ 一詞에 대해 ｢動詞 바로 

앞에서 ‘把’字와 같은 介詞의 기능을 한다(直接用在動詞全面, 起介詞“把”的作用).｣라는 설명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 拙稿는 諺解의 ‘가져온 것을 보니 다 만들어지지도 않고’라는 

풀이를 따라 ‘把來’를 ‘拿來’, 즉 ‘가져오다’라고 번역을 하였다.

27) 原文의 ‘𨧱鉞’은 ‘자물쇠’ 또는 ‘자물쇠 고리’ 등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諺解는 ‘목(배

목)’으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배목’은 ｢문고리를 걸거나 자물쇠를 채우기 위하여 

둥글게 구부려 만든 고리 걸쇠｣를 말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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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2話

染房裏染東西28)去來｡ 染家29)你來, 看生活30)｡ 這楊州綾子31)滿七托32)長, 兩

頭有記事33)｡ 染柳黃, 碾34)的光着｡ 這被面35)大紅36)身兒, 明綠當頭37), 都是擡

色的, 裏兒都全, 要染的好着｡ 這十個絹裏38), 五個大紅碾着, 五個染小紅39)乾色

罷40)｡ 十個絹练41)的熟到着｡ 這細綿綢42)染鴉靑43), 擺一擺｡ 這肉紅44)婦人搭

忽45)表兒, 改染做桃紅46), 碾到着｡ 商量47)染錢着｡ 這柳黃绫染錢五錢半銀子｡ 
28) 東西: 此作“物件, 什物”｡ 元⋅楊景賢 ≪西遊記≫第三出: ｢原來是一個匣兒, 裏面不知甚麽東

西, 且待我打開來看｡｣(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470｡)
29) 家: 附于名詞之後, 是表示和它共同的性質, 身分職業等等的｡ 例如. “小孩子家” “姑娘家”｡
30) 生活: 物件, 物品｡ ≪金甁梅詞話≫第三回: ｢我不會磨鏡子, 我賣些金銀生活, 首飾花翠｡｣(許

少峯 主編, ≪近代漢語詞典≫, 團結出版社, 1997年, 頁1667｡)
31) 綾子: 一種很薄的絲織品, 細薄而有花紋, 一面光, 像緞子｡ 
32) 托: 長度單位｡ 成人兩臂左右平伸時兩手之間的距離｡ ≪元典章⋅工部一≫: ｢議得繫官緞匹

例, 織造幅闊一尺四寸, 長五托之上｡｣(劉堅 江藍生 主編, 同前揭書, 頁326｡)
33) 記事: 疑是“記色”｡ 記色卽“憑據､ 證據”之意｡ ≪金甁梅詞話≫第八五回: ｢薛嫂道: 他叫你回個

記色與他, 或寫寫幾個字兒稍了去, 方信我送的有個下落｡｣ (高文達 主編, ≪近代漢語詞典≫, 

知識出版社, 1992年, 頁346｡) 按, 記色卽供辨認的記號､ 標識｡ 
34) 碾: 碾壓, 壓平｡ 用光石碾磨紙張､ 皮革､ 布帛等物, 使緊密光亮｡ 按, 碾壓和上色是漿染的兩

大工序, 石碾是碾壓工具, 碾壓後棉花方平滑光亮, 也才能克服“凡布縷緊則堅, 緩則脆”的病弊｡ 
【夾註】 碾, 砑石也｡ 形如磨磑一隻之半, 轉其外圓以碾絹, 則卽同砧擣者｡ 

35) 被面: 被子朝外的一面的面料(棉被或夹被的正面)｡ 
36) 大紅: 正紅色｡ 又稱絳色｡ ≪紅樓夢≫第三五回: ｢鶯兒道: ‘汗巾子是什麽顔色?’ 寶玉道: ‘大紅

的’｡｣
37) 當頭: 縫在被子一端, 作爲前後標志並防髒作用的布｡ 淸⋅錢大昕≪十駕齋養新錄⋅紞≫ ｢予

謂被之有紞, 若今時當頭矣｡ 吳中方言, 以被識爲當頭｡ 紞, 當聲相近｡｣(≪漢語大詞典≫, 漢語

大詞典出版社｡)
38) 裏: 語助詞｡ 用在句末, 相當于“哩”､ “呢”｡ 
39) 小紅: 淡紅｡ 宋蘇軾 ≪正風波⋅詠紅梅≫詞: ｢偶作小紅桃杏色, 閑雅, 尙餘孤瘦雪霜姿｡｣
40) 罷: 語助詞｡ 太田辰夫 著, 蔣紹愚､ 徐昌華譯 ≪中國語歷史文法≫: ｢“吧”這個字是民國以後使

用的, 淸代以前寫作“罷”｡ “罷”從可信的宋代資料中找不到例證, 因此不能斷定宋代已經用了｡ 
現在暫且擧較早的話本的例子｡ “你將妻子休了罷!”(快嘴李翠蓮記)｣(北京大學出版社, 1987

年, 頁338｡)
41) 練: 把生絲､ 麻或布帛煮熟, 使柔軟潔白｡ 
42) 綿綢: 亦作“綿紬”｡ 用殘次茧絲經過加工處理紡成綢絲所織的平紋綢｡ 織物表面不光整, 但厚實

堅牢｡ ≪資治通鑑⋅陳宣帝太建九年≫: ｢周制, ‘庶人已上, 唯聽衣綢､ 綿綢､ 絲布､ 圓綾､ 紗､ 
絹､ 綃､ 葛､ 布等九種, 餘悉禁之｡’｣胡三省注: ｢綿綢, 紡綿爲之｡ 今淮人能織綿紬, 堅厚, 耐久

服｡｣(摘自 百度百科)　 
43) 鴉靑: 鴉羽的顔色｡ 即黑而帶有紫綠光的顔色｡ 
44) 肉紅: 紅顔色的一種, 類似肌肉的淡紅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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五個大紅絹, 每一疋染錢四錢家, 通48)是二兩｡ 五個小紅絹, 一兩五錢｡ 這鴉靑绵

绸六錢, 被表帶裏兒八錢, 都通染錢是五兩四錢半銀子｡ 你將樣子49)來我看｡ 你來, 

假如明日這樣兒上的顔色, 但50)有些兒不象時, 你便替我再染, 我說與你｡ 那的有

甚麽話說? 幾時來取? 外後日51)來取｡ 准的麽? 你放心, 不誤了你的｡   

【번역】 

甲某: 염색집에 염색하러 갑시다. 이보시오 염공(染工), 이 옷감을 좀 살펴봐

주시오. 이 양주(楊州) 능자(綾子; 무늬 넣은 비단)는 길이가 일곱 발이

고, 양 쪽 끝에는 그것을 증명하는 記色이 있소이다. 유황색(柳黃色)으

로 물 들여 주시고 돌로 눌러서(다듬이질 하여)52) 펴주고 윤기를 좀 내

45) 搭忽: 亦作“答忽, 搭胡”｡ 元代蒙古人衣服中有一種皮襖｡ 蒙古語叫“daqu”｡ 答忽有兩種, 一種

是毛向外的羊皮答忽, 對襟無領, 在後下擺處有開衩, 主要是牧民在冬季穿在長袍外面; 另一種

是毛向裏, 有面有裏的答忽, 主要是富貴之家天冷是服之｡ 据史料分析(≪中國全史(14)≫), 

答忽有兩種式樣｡ 一種是≪元史⋅輿服志≫中的“襻子答忽”即有扣襻的答忽｡ ≪元史語解≫卷

二四⋅名物門: “達呼, 皮端罩也｡” 卷七十八作“答忽｡” 這是無袖皮背心之屬｡ 即沒有雙袖的上

衣｡ ≪事物紀原≫卷三“半臂”: “今背子也｡ 江淮之間, 或曰 綽子｡ 今俗名搭護｡”
46) 桃紅: 粉紅色｡ 
47) 商量: 此作“購買､ 問價”｡ ≪宣和遺事≫元集: ｢那楊志…缺少果足, 未免將一口寶刀出市貨賣｡ 

終日價無人商量｡｣
48) 通: 總共, 全部｡ ≪水滸全傳≫四一回: ｢宋江道: 黃文炳家多少人口? 有幾房頭? 侯建道: 男

子婦人通有四十五口｡｣(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133｡)
49) 樣子: 卽“樣兒”, 謂可供人模仿的式樣或效法的標準｡ ≪金瓶梅詞話≫第十六回: ｢明日你拿個

楊兒來, 我替你做雙好鞋兒穿｡｣【夾註】 樣子, 染家有簿冊一本, 有人求染絹帛者, 必於簿上記其

物數及染色, 幷其染直, 以當契約者, 謂之樣兒｡ 
50) 但: 凡, 只要｡ ≪水滸全傳≫第五回: ｢哥哥旣然不肯落草, 要去時, 我等明日下山, 但得多少, 

盡送與哥哥作路費｡｣(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391｡)
51) 外後日: 大後天, 卽次後的第三天｡ ≪金甁梅詞話≫第三回: ｢明日是破日, 後日也不好, 直到

外後日方是裁衣日期｡｣(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905｡)
52) 原文의 ‘碾’은 ‘碾平(눌러서 펴다)’의 의미로, 천에 물을 드리거나 풀을 먹인 다음 천의 면

을 고르게 다듬어지고 윤기가 나도록 하는 우리의 다듬이질(다듬잇감을 다듬잇돌 위에 올

려놓고 다듬잇방망이로 두드리거나 홍두깨에 감은 다음 홍두깨틀에 의지하여 방망이로 

두드리면 홍두깨가 돌면서 골고루 다듬어진다.)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夾註】에는 ‘碾石’

의 구체적인 설명을 볼 수 있다: ｢碾은 砑石(맷돌)이다, 그 형체는 연자방아(맷돌)의 반을 

쪼갠 것(반원형)으로, 둥근면으로 굴려서 천을 누른다. 다듬이질(砧擣)과 같다.(原文은 

앞의 주 34번을 참조)｣ 다음은 中國의 明淸時代에 대규모 염색공장에서 행해졌던 다듬이

질의 형태를 엿볼 수 있는 글이다. ≪流動的傳統: 一條大河的文化印迹≫: ｢染過布要用踹布

石和棗木輥來砑光, 做這個工作的人叫做踹匠, 他雙手扶支架, 雙脚踩在元寶形的踹布石的兩端

(踹布石因爲是元寶形, 所以也叫“元寶石”), 石下壓着棗木砑布輥, 輥下的石臺上鋪着染成的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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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오. 이 이불 홑청은 진홍색 바탕에 녹두 색(明綠)53)의 이불깃으로, 

모두가 도드라지는 색상이고, 안감이 다 갖추어져 있으니 염색을 잘해

야 할 것입니다.54) 이 열 필의 명주(깁)55)는, 다섯 필은 진홍색으로 물

을 들여 주신 다음 다듬이질도 좀 해주시고, 다섯 필은 담홍색(淡紅色)

으로 물을 들여 주세요. 열 필의 명주(깁)는 푹 삶아 주시오. 이 가는 

면주(綿綢)56)는 진한 청색(鴉靑)으로 물을 들이고 넓다듬이질57)로 천

匹, 端匠左右晃踩, 木輥來回滚動, 布匹便現出平而亮的光彩｡ (作者: 山曼, 浙江人民出版社, 

摘自“百度”)

53) 原文의 ‘明綠’은 ‘綠豆’를 일컫는 말로, 여기서는 ‘녹두 색’을 말하고 있다. 

54) 原文 ｢這被面大紅身兒, 明綠當頭, 都是擡色的, 裏兒都全, 要染的好着｡｣一句는 改修本인 ≪朴

通事新釋諺解≫에서는 ｢這被面要染大紅的, 被當頭要染水綠的｡｣로 刪改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것은 原本인 ≪朴通事諺解≫本의 ｢這被面大紅身兒 ～ 要染的好着｡｣ 一句의 애매모

호한 불확실성 때문으로 보인다. 動詞 ‘染’字가 없으므로 ‘這被面大紅身兒’와 ‘明綠當頭’를 

名詞句로 봐야할 것이다. 그러므로 諺解에서도 ｢이 니불 거족 다홍 몸과 明綠빛쳇 깃을｣
로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原文 ‘擡色’에 대해서 漢語詞典 어디에서도 그 用例를 찾을 

수가 없다. 다만 ‘擡色’에 대해 ‘빗도티라(색상이 도드라지다)’라는 諺解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諺解를 참고하여 번역을 하였다. 

55) “絹”字에 대한 우리말 사전은 “얇고 성기게 짠 무늬 없는 흰 깁”으로 풀이되고 있고, 한자사

전의 풀이는 “명주 絹”으로 풀이되고 있다. 原文 ｢這十個絹裏｣의 ‘絹裏’에 대해서 ≪譯註朴

通事諺解≫(學古方, 2012년, 166쪽 주 250번)에는 ｢絹裏, 명주실로 바탕을 조금 거칠게 

짠 비단｣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裏’字가 ‘비단’의 의미를 가져야하고, 

또한 ‘裏’字가 中心語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의 ‘裏’자는 앞의 주 38)번에서처럼 語

氣助詞나 方位詞 ‘～裏’여야 할 것이다. 만일 ‘조금 거칠게 짠 비단’이라고 풀이가 되려면 

‘裏絹’의 형식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裏絹’一詞는 ≪原本老乞大≫本 제10화에서 ｢打染

做小紅裏絹｣라는 一句에서 찾을 수가 있다. 여기에서의 ‘裏絹’은 ｢무늬가 없기 때문에 겉옷

에 바쳐 입는 속옷용 깁｣을 말함이다. ‘裏絹’에 대해 拙稿 ＜原本老乞大新註新譯(一)＞(中

國語文論叢 제47집, 2010년)에서 상세히 논의된바 있다. 

56) 原文의 ‘綿綢’는 ‘綿紬’라고도 하는데, 우리말사전에서는 ‘綿紬’는 ‘明紬(명주)’의 같은 말로, 

‘명주실로 무늬 없이 얇게 짠 피륙’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의 주석 42)번의 

설명은 ‘품질이 낮은 잠사(蠶絲)를 사용하여 짠 표면이 좀 거칠고 투박한 명주’라는 설명

으로 보아, 우리의 ‘明紬’의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57) 原文 ‘擺’字는 ‘배열하다(布置)’, ‘흔들다(搖晃)’, ‘비틀거리다’, ‘벗어나다’, 등의 다양한 의미

로 쓰이는 詞語이다. 문맥으로 보아 ‘擺’는 ‘정리하다, 평평하게 하다, 손질하다’ 등으로 해

석할 수 있을 것이다. 諺解는 ‘널다이’로 해석하고 있는데, 우리말의 ‘넓다듬이질’은 ‘홍

두깨다듬이’라고도 한다. ｢홍두깨에 올리지 않고 다듬잇돌 위에 넓적하게 개어 놓고 하는 

다듬이｣라는 우리말사전의 설명을 볼 수 있다. 본문은 이에 諺解의 해석을 따라 ‘넓다듬이

질’로 번역을 하였다. 앞의 주석 52)번 ≪流動的傳統: 一條大河的文化印迹≫라는 글에서 

알 수 있듯이, 근대산업이전의 元明淸시대의 染坊에서는 전문적으로 천을 고르고 펴주는 

작업이 성행했음을 알 수 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다듬돌의 다듬이질보다도 

그 규모가 큼을 아래의 글에서도 알 수 있다. (元寶石, 因其形狀神似元寶而得名, 又稱‘砑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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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좀 펴주시오. 이 살색의 부인용 더그레58) 겉감은 분홍색으로 바꾸고 

홍두깨질을 하여 잘 펴주시오. 물들이는 삯이나 흥정해봅시다.

染家: 유황색(柳黃色) 능자(綾子)는 품삯이 은자(銀子) 五錢半이고요, 다섯 필

의 진홍 깁은 필당 四錢씩이니, 모두 二兩입니다. 다섯 필의 담홍색 깁은 

一兩五錢입니다. 이 청색의 면주(綿綢)는 六錢이고, 이불의 호청과 안감

은 八錢이니, 모두 합쳐서 은자(銀子) 五兩四錢半입니다.

甲某: 견본책자나 가져와 보십시다. 이보시오, 만일 이 견본의 색상에서 

조금이라도 다르다면, 다시 염색을 해주셔야 합니다, 내 말을 했습니다. 

染家: 그렇다면 무슨 할 말이 있겠습니까?

甲某: 언제 찾으러 옵니까?

染家: 글피 찾으러 오십시오. 

甲某: 틀림이 없습니까?

染家: 걱정 마십시오, 틀림없습니다. 

第43話

站59)家擂鼓60), 使臣61)來也｡ 怎麽沒一個聽事的? 百戶62)都那裏死去了? 我們都

石’､ ‘踹布石’､ ‘扇布石’､ ‘踩布石’､ ‘飛雁石’等, 是古代染布作坊用于碾整染布成品的特有工具, 

由上爿和下爿两部分組成, 各地大小不一, 但形狀相近, 小者五､ 六百斤, 重者千餘斤｡ - 摘自 

百度-)

58) 原文의 ‘搭忽’에 대한 諺解는 ‘더그레’이다. 앞의 주 45)번의 자료를 종합해보면, 소매 없는 

겉옷으로, 이러한 ‘搭忽’, ‘搭胡’는 나중에 ‘馬掛(馬褂)’로 변전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 한복

의 ‘마고자’와 유사한 형태로 추측된다.

59) 站: 蒙古語的音譯｡ 驛站, 古時傳遞軍政文書的人中途換馬､ 食宿或 轉遞之所｡ 元代驛站稱“站

赤”, 省稱“站”｡ 明改站爲“驛”, 淸代“驛”､ “站”竝稱｡ 
60) 擂鼓: 急擊鼓｡ 擂, 敲打｡ 【夾註】 館驛門上皆設更皷之樓, 凡使客入門必擊其皷, 招集人衆, 應

辦事務｡ 
61) 使臣: 泛稱皇帝所派遣負有專門使命的官員｡ ≪後漢書⋅張酺傳 ≫: ｢張酺反作色大言, 怨讓使

臣｡｣ 宋⋅周密 ｢齊東野語⋅謝惠國坐亡≫: ｢使臣至是一力回護, 幸而免焉｡｣ 
62) 百戶: 官名｡ 元設百戶爲“百戶之長”, 隸屬于千戶, 爲世襲軍職｡ 明⋅淸⋅爲低級軍官｡ ≪元典

章⋅兵部⋅整治軍兵≫: ｢萬戶､ 千戶､ 百戶不肯奉公優恤軍人, 專務尅取益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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在這裏｡ 拜揖舍人, 與我關字63)麽!64) 正官幾員? 隨從幾個? 將關字來｡ 正官三

員, 六個伴當65), 分例66)支應67)｡ 大使68)你來, 三個正的, 三升米, 三斤麵, 三斤

羊肉, 兩甁酒｡ 從的69)六個, 三升米, 三斤麵, 三斤猪肉, 一甁米酒70)和骆､ 醋､ 醬､ 
盐､ 芥末､ 葱､ 蒜､ 韭菜､ 油､ 生蘿蔔､ 瓜､ 茄等諸般菜蔬, 鷄蛋和升､ 斗､ 等子, 

疾忙如今都將來｡ 如今支一支, 休多要你的, 休少了我的便是71)｡ 廚子72)你來, 疾

忙做飯｡ 舍人道73)做甚麽飯? 做乾飯那水飯74)? 熬些稀粥｡ 你將那白麵來, 捏75)

些匾食76), 撇些秃秃麽思77), 一壁廂78)熬79)些細茶80)｡ 這米麤將去䑔一䑔｡ 管
63) 關字: 應是“關子”｡ 關報, 給官員經過之地提前發出的通報, 卽預先打招呼知會｡ 元⋅湯顯之≪

瀟湘雨≫四折: ｢小可是臨江驛的驛丞, 昨日打將前路關子來, 道廉訪使大人在此經過, 不免打

掃館驛乾淨｡｣(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678｡)
64) 麽: 同前 第41話 註7｡ 
65) 伴當: 同伙, 伙計; 隨從, 從僕｡ ≪水滸全傳≫四四回: ｢令李立帶十數個火家去山南邊那裏開

店, 令石勇帶十來個伴當去北山那裏開店｡｣(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34｡) 王雲路 方一新 

≪中古漢語語詞例釋≫: ｢“伴”字本爲伴侶義, “黨”字也可指同伙､ 同類｡ … 近代漢語作品中, 可

見“伴當”､ “伴儅”､ “伴等”等詞, 有伙伴､ 同伴和僕從二義, 當系由“伴黨”演變而來｡｣(吉林敎育出

版社, 1992年, 頁13｡)
66) 分例: 常規｡ ≪水滸傳≫第十九回: ｢(朱贵)忙叫酒保安排分例酒來｡｣ 【夾註】 正官曰廩給, 從

人曰口粮, 通謂之分例｡ 元制, 正官一員, 一日宿頓, 該支米一升, 糆一斤, 羊肉一斤, 酒一升, 

柴一束, 經過減半; 從人一名, 止支米一升, 經過減半｡ 今制, 正官一員, 一日經過, 米三升, 宿

頓五升; 從人一名, 經過二升, 宿頓三升｡ 漢俗今云“行三坐五”｡
67) 支應: 供應｡ 也指供應的物品｡ ≪西遊記≫六八回: ｢有管事的宋支應來, 乃是一盤白米, 一盤

白麪, 兩把靑菜, 四塊豆腐, 兩個麵筋, 一盤乾笋, 一盤木耳｡｣(吳士勛 王東明 主編, 同前揭書, 

頁1282)

68) 大使: 【夾註】 驛館有大使一員, 或正九品, 或從九品, 有副使一員, 從九品, 亦有未入流大使､ 
副使｡ 詳見≪諸司職掌≫｡ 

69) 從的: 從人｡ 隨從人員; 跟差｡ 
70) 米酒:  【夾註】 米酒, 舊本作“一甁半酒”, 新本作“米酒”｡ 今造酒用粳米､ 糯米､ 黃米｡ 凡支待使客, 

皆用此等酒也｡ 不必擧米酒爲說, 恐是新本仍存“半”字而誤印爲“米”字也｡ 今從半字讀, 恐或爲

是｡ 
71) 便是: 用于句末, 表示肯定｡ 猶就是｡ 
72) 廚子:  【夾註】 光祿寺有廚者, 卽供應大小筵宴及館待使客執爨之役者也｡ 
73) 道: 語助詞, 無義｡ ≪追韓信≫二 【雁兒落】: ｢丞相道將咱來不住的迀, 韓信子索把程途盼｡｣(劉

堅 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72｡)
74) 水飯: (1) 粥, 稀飯｡ ≪醒世姻緣傳≫第四回: ｢丫頭將酒菜放在桌上｡ 進去又端出一小盆火來, 

又端出一楪八個餠, 兩碗水飯來｡｣(2) 指用水浸過的米飯｡ 元⋅鄭光祖≪伊尹耕莘≫第一折: ｢新
撈的水飯鎭心凉, 半截稍瓜蘸醬｡｣(3) 指祭奠時用的酒､ 飯｡ 元本⋅高明≪琵琶記⋅五娘尋夫

上路≫: ｢真容已描就了, 只就這裏燒香紙, 奠些水飯, 拜辭了二親出去｡｣ 按, 此作“粥, 稀飯”｡ 
75) 捏: 用手指把軟東西弄成一定的形狀｡ ≪紅樓夢≫第六七回: ｢又有在虎邱山上泥捏的薛蟠小

象, 與薛蟠毫無差錯｡｣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368｡ 
76) 匾食: 同扁食｡ 餃子, 鍋貼｡ ≪金甁梅(崇禎本)≫第二回: ｢王婆道: 他家賣的拖煎阿滿子, 干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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事的來, 馬們怎麽來的遲? 這的不來也? 舍人你子81)看｡ 這馬都不中82)｡ 三個官

人的馬, 將83)三個十分緊躥84)的頭馬來｡ 伴當騎的, 五個細點85)的馬來｡ 我騎的

十分快走的馬將來, 我又先報馬86)去｡ 背包馬們都將好壯馬來｡ 使臣這站裏不宿, 

疾快將好馬來｡ 拿將87)管馬的來吊着, 將棍子來打這賊弟子孩兒! 你聽我說與你, 

這使臣是使長88)耳目一般89)的使臣, 你不見這金字圓牌90)? 一日九站十站91)家

子肉翻包着菜肉匾食餃, 窩 窩蛤蜊麵, 熱燙溫和大辣酥｡｣按, “匾食”, 同“扁食”, 是北方對餃子的

一種稱號, 餃子呈扁圓之形, 故名｡ 
77) 秃秃麽思:  【夾註】禿禿麽思, 一名手撇麵, 卽本國믜역져비｡ “禿”字, 音투, 上聲讀｡ “麽思”二合

爲音맛, 急呼則用“思”者｡ 曰투투맛, 慢言之則用“食”字, 曰투투마시｡ 元時語如此｡ 劑法如水滑

麵｡ 和圓小彈劑, 冷水浸, 手掌按作小薄餠兒, 下鍋煮熟, 以盤盛, 用酥油炒羊肉, 加鹽炒至焦, 

以酸甛湯拌和, 滋味得所, 別硏蒜泥調酪, 任便加減, 使竹簽簽食之｡ 
78) 一壁廂: 一面｡ 指同時進行的另一動作｡ 明⋅高則誠≪琵琶記≫第四出: ｢誰知朝廷黃榜招賢, 

郡中把我名字保申上司去了, 一壁廂已有吏來辟召｡｣(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190｡)
79) 熬: 烹調方法, 把蔬菜等放在水裏煮｡ 
80) 細茶: 茶｡ 即從茶樹上采摘的鮮葉, 經過加工制成的茶葉｡ 
81) 子: 子與則同, 猶卽也; 雖也｡ ≪董西廂≫四: ｢有子有牢房地匣, 有子有欄軍夾畵, 有子有鐵裹

楡枷, 更年沒罪人犯他載他｡｣凡云有子有, 均猶云有卽有或有雖有也｡ 更年沒猶云終年無｡ 張相

≪詩詞曲語辭匯釋≫ 上海高籍出版社, 2009年, 頁23｡ 
82) 不中: 不行, 不好｡ 
83) 將: 拿, 取｡ ≪元典章⋅戶部六≫: ｢若將這裏來呵, 費了頭口氣力, 費了脚錢有｡｣
84) 躥: 奔跑; 逃竄｡ 
85) 點: 當是“掂(踮)”的借字｡ 顧學頡､ 王學奇 ≪元曲釋詞≫卷一: ｢掂: 一謂以脚尖着地輕行 … ≪西

廂記≫一本三折【金蕉葉】: “踮着脚尖兒仔細定睛, 比我那初見時龐兒越整｡” …提起脚跟, 用脚

尖着地曰掂｡ 字應作跕(diān) … 顔師古注: “跕, 謂輕躡之也｡” 掂､ 踮均爲跕之俗字｡ 或作攧｡ 
是也｡ 今北京及南方各地仍以脚尖着地輕行謂之“掂”｡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83, 頁454) 

86) 報馬: 官員啓行時由人騎馬先行至前站報知, 謂之報馬｡ ≪金甁梅詞話≫第六七回: ｢看看等到

午後時分, 只見一匹報馬來到, 說侯爺來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67｡)
87) 將: 語義虛化, 置於單音節動詞之後, 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 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 如: 般

將(搬運)､ 唱將(演唱)､ 持將(持)､ 取將(收取) 等｡ 
88) 使長: 主人, 東家｡ 明≪殺狗記≫第二十出: ｢好漢姓王名老實, 西郊外居住, 從來伏侍孫宅使

長, 至今已過二代｡｣(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696｡) 又作“使頭”､ “侍長”｡ 蔣禮鴻 ≪敦煌變文

字義通釋≫: ｢明人徐渭≪南詞敍錄≫, 曲中常用方言字義條: “使長: 金元謂主曰使長｡” “使長”

這個名稱應該是從“使頭”來的｡ … 嚴敦易注: “使頭, 就是使長, 宋元時奴婢稱號家主做使長｡”｣
(上海古籍出版社, 1981年. 頁11｡)

89) 一般: 同樣, 相等｡ 元⋅關漢卿≪單鞭奪槊≫第二折: ｢是我把右手帶住馬, 左手揪着他眼札毛, 

順手牽羊一般牽他回來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188｡)
90) 金字圓牌: 【夾註】≪至正條格≫云: 元時, 中書省奏, 諸王駙馬各投下有軍情緊急重事, 許令懸

帶原降銀字圓牌應付鋪馬騎坐, 其餘差使人員有緊急軍情重事, 許令懸帶金字圓牌, 方付鋪馬｡ 
其他氾常勾當, 只許臨時領受, 給降聖旨, 方許給馬｡ 

91) 九站十站: 就是“九十站路”｡ 站與站之間的距離稱一站路, 大致爲七十里左右｡ ≪初刻拍案驚奇≫
第八卷: ｢蘇州到南京不上六七站路, 許多客人往往來來, 當初你父親, 你叔叔都是走熟的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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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 你怎麽肯不將頭馬來? 這厮們打的輕, 他不睬, 好生打｡ 爲頭兒老漢告道: “相

公可憐見92), 我的不是了｡ 這的恰93)將來的馬, 飛也似94)緊躥, 快走的､ 點的都

有95)了｡” 揀定了馬也, 轡頭96)都散與97)他｡ 明日鷄兒叫一聲便上馬, 茶飯98)都准

備下着｡ 當直的99)點將燈來, 我也鋪鋪蓋100)睡些個｡ 相公101)鷄兒叫, 起來｡ 馬
都將來, 疾忙着備鞍子, 將飯來我吃｡ 牌子102)令史103)們來, 你與我甘結104)應

(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345｡)
92) 可憐見: 猶云可喜也; 可愛也; 可羨也; 可貴可重也｡ 王安石≪過劉貢父≫詩: ｢故知今有可憐

人, 回首紛紛斗筲窄｡｣此言見可貴､ 可重之人, 乃知斗筲之人小器也｡ (張相 ≪詩詞曲語辭匯釋≫
中華書局, 1991年, 頁604｡) 見, 猶得也; 着也｡ ≪董西廂≫三: ｢便不辱你爺, 便不羞見我!｣ 
羞見, 猶云羞着; 便不, 猶云豈不｡ 按此爲老夫人責鶯鶯語｡ …然此在曲文中則多作可憐見｡ …
≪董西廂≫三: ｢兀可憐見我那里｡｣…凡云可憐見, 猶云可憐得或可憐着也｡ (張相, 同上揭書, 

頁631∼633｡) 按, 可憐見, 方言俗語, 宋元時期的習慣用語, 同情的意思｡ 
93) 恰: 剛剛, 恰才｡ 
94) 也似: 那樣, 那般｡ 元⋅王實甫≪西廂記≫第二本第三折: ｢白頭娘不負荷, 靑春女成担閣, 將

俺那錦片也似前程蹬脫｡｣
95) 有: 等, 候｡ 元⋅缺名≪凍蘇秦≫第三折: ｢賢士, 你則這裏有者, 待我將的來｡｣(許少峯 編, 同

前揭書, 頁2271｡)
96) 轡頭: 駕馭牲口的嚼子的繮繩｡ 繮繩繞過馬項, 兩端分別繫于銜兩側環上, 呈封閉式半圓狀, 騎

者握繮以馭馬｡ 
97) 散與: 【夾註】 轡頭散與, 女眞達子朝貢時, 到驛應付馬匹騎坐者各出轡頭, 散與馬夫, 馬夫受轡

套馬, 令各轡主認轡占馬, 使無爭占之擾｡ 
98) 茶飯: 宋元時期把菜稱爲茶｡ ≪東京夢華錄≫: ｢凡店內賣下酒, 廚子謂之茶飯｡｣茶飯, 這裏泛

指普通進餐的菜和飯, 也指筵席｡ ≪孝經直解≫十八: ｢孝子沒了父母時分…吃茶飯呵不美, 阿

的便是他煩惱的情分｡ 三日後索要吃些茶飯｡｣(劉堅 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39｡) 
99) 當直的: 卽當直｡ 隨從, 跟班｡ ≪京本通俗小說⋅碾玉觀音≫: ｢郡王收了, 叫兩個當直的轎番, 

招一頂轎子, 敎取這妮子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398｡)
100) 鋪蓋: 此指被褥｡ ≪水滸傳≫第四五回: ｢却說楊雄此日正該當牢, 未到晚, 先來取了鋪蓋去, 

自監裏上宿｡｣ 
101) 相公: 對當官人或有身份的人的尊稱｡ 同前註 24)｡ 
102) 牌子: 同“牌軍”｡ 亦作“牌頭”｡ 官衙的役卒｡ 亦指武官的親隨｡ ≪馮玉蘭≫四折: ｢梢公云: “牌

子, 昨晩那個女孩子在那裏?” 秪候云: “在艙裏, 你問他怎的?” (龍潛庵 編著, 同前揭書, 頁

898｡) 【夾註】 凡馬驛設置, 馬驢不等, 其中管馬荅應者, 謂之馬牌, 管驢者, 謂之驢牌, 總稱

牌子｡
103) 令史: 宋元以來指官府的胥吏｡ ≪金甁梅≫七二回: ｢正說着, 忽有平安來報, 衙門令史和衆節

級來稟事｡｣(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179｡) 
104) 甘結: 願意承擔責任而在文書上畵押具結｡ 明⋅高則誠 ≪琵琶記≫第十七出: ｢左右與他取了

甘結, 一面着他喚饑民來取糧｡｣(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608｡) 【夾註】 甘結, ≪吏學指南≫
云: 所願曰甘, 合從曰結｡ 今按, 如保擧人材者, 必寫稱“所擧之人幷無喪過及干娼優子嗣, 委

的賢能, 如虛甘伏重罪”云云｡ 擧此爲辭, 以成文狀, 與彼收執, 或呈報上司, 以憑後考, 謂之不

致扶同, 重甘結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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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105)｡ 相公們別沒擎賫106)錢粮107), 更沒多騎鋪馬108), 又不曾109)冒支110)分

例111), 沒一點非禮害民, 何故不與甘結? 

 

【번역】 

使令: 역참(驛站)의 관리는 북을 울리시오, 사신들이 오고 있소이다. 어찌하여 

한 사람도 분부를 받는 사람이 없는 것이요? 관리(百戶)들은 어디들 가

서 다 죽었다는 말인가?

百戶: 우리 모두는 여기 있습니다. 나리께 인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관자(關

子)112)를 주시지요. 관원은 몇 분이고, 시종은 몇 명입니까? 關子를 보

여 주시오.

使令: 관원은 세 분이고, 여섯 명의 시종이니, 규정대로 지급해주시오.

百戶: 대사(大使)는, 정관(正官)이 세 분이니, 쌀 서 되, 밀가루 서 근, 양고기 

서 근, 술 두 병입니다. 수행원이 여섯 명이니, 쌀 서 되, 밀가루 서 근, 

돼지고기 서 근, 미주(米酒) 한 병 그리고 타락113)과 식초, 장, 소금, 

105) 應付: 處置, 處理｡ ≪警世通言≫第二八卷: ｢夜來多蒙小官人應付周全, 識荊之初, 甚是感激

不不淺｡｣(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254｡) 【夾註】≪質問≫云“ 應者, 答應也; 付者, 與也｡ 
如遇使客到驛, 將口粮馬驢答應與他, 方言謂之應付｡ 

106) 擎賫: 據有, 掠取｡ 賫, 齎之俗字｡
107) 錢粮: 舊時征收田賦時, 既征粮食, 又征銀錢, 總稱錢粮｡ 宋元以來, 或折征銀錢, 或征收粮

食, 但一直沿用錢糧的名稱｡ 
108) 鋪馬: 卽驛馬｡ 官府于交通主要路段設置驛站, 配有馬匹, 以備投遞緊急公文和來往官員換乘｡ 

≪水滸全傳≫第一回: ｢(洪信)背了詔書, 盛了御香, 帶了數十人, 上了鋪馬, 一行部從, 離了

東京, 取路投信州貴溪縣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464｡) 
109) 不曾: 未曾｡ 與現代漢語“沒有”同｡ 
110) 冒支: 作假支取, 冒領｡ 明⋅王世貞≪鳴鳳記≫第二一出: ｢你不曉得, 這一半是冒支官粮的虛

兵, 恐怕爺爺點名, 故不敢念｡｣(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250｡)
111) 分例: 向來規定的分額｡ ≪水滸全傳≫第五八回: ｢李立道: ‘旣是來尋宋頭領, 我這裏有分例｡’ 

便叫大家快去按排分例酒來相待｡｣(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565｡) 參看前註 66)｡ 
112) 本文의 ‘關字’는 ‘關子’가 맞다. ‘關子’ 또 ‘관문(關文)’이라고도 한다. ≪새 우리말 큰사전≫

(신기철⋅신용철 편저, 삼성출판사, 1984년)에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볼 수 있다: ｢(1) 

조선조 때 상급 관청과 하급 관청 사이에 주고받던 공문서. (2) 상급관청에서 하급관청

에게 내리는 허가서. (3) 당나라 때부터 쓰인 말로, 중국에서 각 관청 상호간에 질의 조

회하던 왕복 문서, 또는 특별 사항을 관청 간에 개통 전달하는 문서.｣
113) 原文의 ‘駱’은 ‘낙타’ 또는 ‘말’의 이름으로 쓰일 뿐, 諺解의 ‘타락(유유)’의 의미는 없다. 

‘酪’字의 誤寫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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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자가루, 파, 마늘, 부추, 기름, 무, 오이, 가지 등의 여러 가지 채소와 

계란 그리고 (지급되는 양이 정확한지 달아볼 수 있는)되(升), 말(斗), 

저울을 지금 빨리 가져오시오. 지금 당장 지급하시오,114) 더 달라고 하

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지급받아야할 분량만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

使令: 주자(廚子)115) 자네는 빨리 밥을 짓게나.

廚子: 나리, 무슨 밥으로 지어 올릴까요? 된밥116)으로 지을까요? 아니면 죽을 

쑬까요? 

使令: 죽을 좀 쑤어주시오. 자네는 그 흰 밀가루를 가져다, 편수만두를 빗고, 

투투마시(秃秃麽思)117)도 좀 뜨고118), 아울러 세차(細茶)도 좀 달여 

114) 原文의 ‘支’에 대해서 諺解는 ‘支應’으로 풀이하고 있다. ‘支應’에 대한 풀이는 앞의 67)번 

설명에서 볼 수 있듯이 ‘물품을 공급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115) 原文의 ‘廚子’는｢지방 관아의 소주방(燒廚房)에 딸려 음식 만드는 일을 맡아 하던 사람｣
(신기철⋅신용철 편저, 새우리말 큰 사전, 삼성출판사, 1984년)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

다.

116) 原文의 ‘乾飯“에 대해 ≪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1年)에서는 ｢做熟後不帶湯的米

飯(익힌 후에 물기가 없는 쌀밥)｡｣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117) 原文 ‘秃秃麽思’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여러 가지 형태의 ‘마카로니(파스타)’와 비슷한 음

식으로 추측된다. ‘秃秃麽思’에 대해 【夾註】(위의 註 77번)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禿禿

麽思’는 일명 ‘手撇麵’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믜역져비(수제비)’와 같다. ‘秃’는 ‘투’로 

발음하고 ‘上聲’이다. ‘麽思’이 두 글자를 합친 소리는 ‘맛’이고, 급하게 소리하면 ‘思’이다. 

‘투투맛’이라고 하고, 천천히 발음하면 ‘食’을 써서 ‘투투마시’라고 한다. 元나라 때도 (소

리가) 같았다. 만드는 방법은 ‘水滑麵’(水滑麵은, 拉麵､ 拽麵､ 抻麵､ 香棍麵 등으로도 불

리는데, 지금의 수타면과 칼국수 또는 실 같은 기스면(鷄絲麵) 수제비와 같은 모든 형태

의 면 종류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과 같다. 반죽하여 작은 알심으로 만든 다음, 찬물

에 담갔다가 손가락으로 눌러서 작고 엷은 병(餠)을 만들어 솥에 끓이고 건진 다음, 기

름으로 양고기를 볶고 소금을 넣어 조려서 달고 신 국물과 입맛에 따라 다진 마늘과 양

념을 적당히 넣고 비벼 먹는다.｣라는 것이다. 이처럼 ‘秃秃麽思’는 앞의 註 77)번의 설명

에서처럼 元代에서 흔히 볼 수 있었던 음식으로, 宮中에서는 ‘秃秃麻食’, ‘繫手撇麵’ 등으

로 불렀다는 설명을 볼 수 있다. 특히 ‘秃秃麻食’에 대한 【夾註】에서의 설명은 아래의 ≪中

国土特产≫에서 인용하고 있는 ≪飮膳正要≫과 ≪事物紺珠≫ 그리고 ≪居家必用事類全

集≫과 대체적으로 그 궤를 같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음의 글은 ≪中国土特产≫
(丁超 选, 1995年 第03期)에서 발췌한 글이다: ｢‘麻食子’는 回族 전통의 민간 먹을거리이

다. 寧夏의 山間지역 回族들은 ‘麻食子’라고 부르고, 四川 지역의 回族들은 ‘次麵子’ 또는 

‘魚兒鉆沙’이라고 하고, 中原지역의 回族들은 ‘手撇麵’ 도는 ‘捻麵卷’, 南方 사람들은 ‘猫耳

朵’ 또는 ‘空心麵’이라고 한다. 일찍이 元나라 때의 回族들은 이러한 음식을 ‘秃秃麻食’라

고 불렀음을 史書의 기록으로 알 수 있다. (“麻食子”是一種回族傳統的民間風味小吃食品｡ 
寧夏山區的回民叫它“麻食子”, 川區的回族習慣稱之爲“次麵子”或“魚兒鉆沙”, 中原回民叫它“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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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게. 이 쌀이 거치니 가져가서 다시 찧게나. 관사(管事)119)는 뭘 하는

가? 어찌하여 말들은 이리 늦는가? 

管事: 여기 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리께서 살펴보시지요!

使令: 이 말들은 전부 형편이 없군! 세 분의 정관(正官)께서 타실 말은, 아주 

잘 달리는 최고의 좋은 말 세 필을 가져오게. 수행원들이 타실 말은, 발

걸음이 輕快120)한 말로 다섯 필을 가져오고, 내가 탈 말은 엄청 잘 달리

는 말을 가져오게, 난 또 앞의 驛站으로 먼저 가서 使臣들이 곧 당도함을 

알려야 하지! 등짐을 실을 말들은 튼튼한 말을 가져오게. 使臣께서는 이 

驛站에서 묵지 않을 것이니, 빨리 좋은 말들을 가져오게. 말들을 관리하

는 자를 잡아다가 매달고, 몽둥이를 가져와 이 나쁜 놈들을 쳐라! 내 말

을 잘 들어라, 여기 使臣들은 임금의 귀와 눈과 같은 使臣이시다, 너희는 

撇麵”､ “捻麵卷”, 南方人叫“猫耳朵”､ “空心麵”｡ 据史書記載, 早在元代, 回回人首先食用這种

食品, 喚作“秃秃麻食”｡ 元代飮膳太醫忽思慧在作≪飮膳正要≫一書中說: “秃秃麻食, 回回食

麵, 繫手撇麵, 白麵6斤做秃秃麻食, 羊肉一脚子, 炒焦肉乞馬, 用好肉湯下, 炒葱調和勻, 下

蒜酩､ 香菜末｡” 這里指另沏湯膾秃秃麻食｡ 明代美食學家黃一正在≪事物紺珠≫一書中也有

說明: “秃秃麻食是麵作小卷餠, 煮熟入炒肉汁食｡”) ｣
118) 原文 ‘撇’字는 ‘(물건을)똑바로 던지다’, ‘입을 삐죽거리다’ 등의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上

右에서 下左로 굽게 삐친 획, 즉 한자의 부수 ‘丿(삐짐 별)’字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앞의 

주 77)번에서 ｢반죽하여 작은 알심으로 만든 다음, 찬물에 담갔다가 손가락으로 눌러서 

작고 엷은 병(餠)을 만든다｣라는 夾註의 설명을 볼 수가 있는데, 아마도 손가락으로 알

심을 누르고 문질러서 삐짐 모양의 ‘秃秃麽思’를 만들었기 때문에 ‘撇’字가 쓰이고, 또한 

‘手撇麵’이라고도 부르는 것으로 보인다.

119) 原文의 ‘管事的’는 驛站에서 일을 보는 아전으로 보인다. 바로 뒤에 또 ‘管馬的’라는 명칭

도 볼 수 있다.

120) 原文의 ‘細點的馬’에 대해 ‘셰가탈  ’이라는 언해를 볼 수 있다. ‘셰가탈’에 대한 ≪李

朝語辭典≫(李昌惇著, 延世大學校 出版部)에서는 ‘발을 조금 절다’로 풀이하고 있다. ≪새

우리말 큰사전≫(신기철⋅신용철편저, 삼성출판사, 1984년)에서 ‘가탈는 ’, ‘셰가탈’

에 대하여 각각 ｢가탈거리다; 말의 걸음이 순하고 고르지 못하여 탄 사람에게 불편을 

자꾸 주다｣, ｢말이 약간 탈탈거리고 걷는 모양｣ 등으로 풀이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本 

稿는 위의 註 85)번에서처럼 ‘點’을 ‘掂(발끝을 세우다)’의 音借字로 보고, ‘細’를 ‘輕微’ 등

의 의미도 가지므로 ‘點的細’의 의미는 ≪새우리말 큰사전≫의 풀이가 의미가 있다고 보

았다. 이에 ‘발끝으로 찍듯이 총총걸음으로 걷다’, ‘발끝으로 경쾌하게(細) 걷다’ 등으로 

번역을 하였다. 使令이 먼저 驛站에 도착하여 一行을 위해 여러 종류의 말을 요구하고, 

또한 그러한 말을 수령하는 장면이다. 일행을 위하여 타고 갈 마필을 요구하는데, ‘발을 

저는’말과 같은 瑕疵가 있는 말을 요구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五個細點的馬’와 ‘點的’에서

의 ‘點’을 ‘踮’으로 보고, 또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발끝으로 경쾌하게(細) 잘 걷는’말 등

으로 새겨야 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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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 이 金字圓牌가 보이지 않는가? 하루에 칠팔 백 리 길을 달려가야 

하는데, 어찌하여 가장 좋은 말들을 가져오려 하지 않는가? 이 작자들

이 매가 부족하여 대꾸도 하질 않으니, 매우 쳐라! 

老漢: 맨 앞121)의 늙은 사내가 말한다. 나리 용서해주십시오, 우리가 잘못했

습니다. 여기 금방 가져온 말들은 나는 듯이 뛰고, 빨리 달리는 말과 경

쾌하게 잘 달리는 말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使令: 말들을 골랐으니, 굴레를 각각 임자들에게 나눠주시오. 내일 닭이 울면 

바로 출발할 것이니, 음식도 바로 내올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게. 자네는 

등잔에 불을 부쳐오게나, 난 잠자리를 펴고 잠을 좀 자야겠네.

當直: 나리, 새벽닭이 울었으니 일어들 나시지요. 

使令: 말들을 끌어와 빨리 안장을 얹고, 밥을 먹게 준비를 하시오. 驛站의 관리

들은 우리들에게 제공한 물품 목록 장부를 보여주시오.122)

牌子: 나리들께서는 양곡을 더 요구하시지 않았고, 타고가실 말들도 더 이상 

요구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속여서 수령하시지도 않으셨고, 조금도 

예의에 벗어나거나 민폐를 끼친바가 없는데, 어찌 장부(甘結)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第44話

我本待123)請你去來, 遭是你來也｡ 我今日買一個小厮兒124), 他的爺娘立與125)文

121) 原文의 ‘爲頭’는 ‘從頭, 開頭’, 즉 ‘맨 앞 또는 첫 번째’의 의미를 가지거나, ‘首領, 帶頭兒’, 

즉 ‘우두머리’ 등의 의미를 가지는 詞語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늙은이’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122) 原文의 ‘甘結’에 대해 ｢상급 관아에서 하급 관아에 보내던 공문｣이라는 우리말사전의 풀

이를 볼 수 있다. 近代漢語사전에서는 앞의 주 104)번에서처럼 ‘책임을 지겠다는 본인 

날인의 확인 문서’를 ‘甘結’이라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고, 또한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驛站에서 제공 받은 목록(장부)에 대한 확인 및 날인하는 절차를 ‘甘結’로 보았다. 

123) 待: 猶“將､ 要, 打算的意思｡ ≪救風塵≫一､ 白: ｢他一心待嫁我, 我一心待娶他, 爭奈他媽兒

不肯｡｣(顧學頡 王學奇, 同前揭書, 頁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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書來126), 你與127)我看一看中128)也不中｡ 將來我念｡ 大都129)某村住人錢小馬, 

今將親生孩兒小名喚130)神奴, 年五歲無病｡ 少131)人錢債, 闕口少粮132), 不能養

活, 深爲未便｡ 隨133)問134)到本都在城135)某坊住某官人136)處137)賣與｡ 兩言議

定, 恩養138)財禮139)錢五兩, 永遠爲主, 養成驅使140)｡ 如賣已後 神奴來歷不明, 

遠近親戚閑雜人等141)往來爭競142), 賣主一面143)承當144)不詞, 並不干145)買主

124) 小厮兒: 一般籠通地通稱小子､ 男孩子爲小厮｡ 未成年的男僕人也做小厮｡ 按, 此作“童僕”｡ 
125) 立與: 就是“立”也｡ “立”, 簽訂, 訂立｡ “與”, 助詞｡ 無義｡ 
126) 來: 此作語助詞, 略同現代漢語中的啊､ 呢､ 啦､ 哩｡ 
127) 與: 介詞｡ 爲;替｡ 關漢卿 ≪四春園≫三: ｢竇鑒 白: ‘你與我喚出茶三婆來｡｣(藍立蓂 編著, 

同前揭書, 頁363｡)
128) 中: 適于; 合于｡ 徐本≪任風子≫三 【普天樂】: ｢這的中做布碾, 好做鋪持｡｣
129) 大都: 大都是元朝的都城, 忽必烈所建, 即今北京的前身｡ 明朝建立後, 朱元璋改大都爲北平｡ 

明成祖即位後改为北京, 自此一直沿用至今｡ 
130) 喚: 叫做, 稱作｡ ≪二刻拍案驚奇≫卷二一: ｢話說國朝正德年間, 陝西有兄弟二人, 一個名喚

王爵, 一個名喚王祿｡｣(高文達 主編, 同前揭書, 頁315｡)
131) 少: 欠, 該｡ ≪金甁梅詞話≫第二回: ｢西門慶道: ‘干娘, 我少你多少茶果錢?’ 王婆道: ‘不多, 

由他!｣(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621｡)
132) 闕口少粮: 疑是“闕少口粮”之倒寫｡ 闕少, 卽“缺少”｡ “口粮”, 卽“口食, 食糧”｡ 許少峯 編, ≪近

代漢語大詞典≫: ｢口粮, 對窮苦無告之人計口所施之粮｡ ≪封神演義≫: “孤寒無依者, 當月

給口粮, 毋使欠缺｡”｣(中華書局, 2008年, 頁1060｡)
133) 隨: 隨卽, 就此｡ ≪紅樓夢≫第六回: ｢劉姥姥聽了謝過, 隨帶了板兒繞到後門上｡｣(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775｡)
134) 問: 打聽｡ 關漢卿 ≪竇娥寃≫四: ｢竇天章 白: ‘老夫自得官之後, 使人往楚州山陽郡問蔡婆婆

家, 他隣里街坊道, 自當年蔡婆婆不知搬在那裏去了, 至今音信皆無｡｣(藍立蓂 編著, 同前揭

書, 頁300｡)
135) 在城: 本城｡ 指所居的城市｡ ≪淸平山堂話本⋅錯認尸≫: ｢在城衆安橋北首觀音庵有一個商

人, 姓喬名俊, 字彦杰, 祖貫錢塘人｡｣(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315｡)
136) 官人: 對男子的尊稱､ 泛稱｡ ≪水滸傳≫八回: ｢董西公, 一位官人在小店裏請說話｡｣按: ≪夢

梁錄≫卷十三: “鋪席”: “張官人諸史文籍鋪､ 徐官人幞頭鋪” 此商人之稱｡ ≪武林舊事≫卷六

“諸色伎藝人”記: ｢棋待詔､ 金四官人;書會: 李大官人; 演史: 周八官人等｡ 此藝人之稱｡｣(龍
潛庵 編著, 同前揭書, 頁577｡)按, 此作“客人”, 卽“兄弟們”｡ 

137) 處: 用于詞尾, 表示地點, 所在｡ 
138) 恩養: 愛護養育｡ 元⋅無名氏 ≪小尉遲≫第一折: ｢有宇文慶是養爺, 幼小裏將我來恩養的成

人長大｡｣
139) 財禮: 也稱 聘金､ 聘禮｡ 舊時指男女訂婚或結婚時, 由男方付给女方的貨幣或財物｡ 吳自牧 

≪梦粱录⋅嫁娶≫: ｢次後擇日則送聘, 預令媒氏以鵝酒重則羊酒｡ 道日方行送聘之禮, 且論

聘禮, 富家當備三金送之, 則金釧､ 金鐲､ 金帔墜是也｡ …謂之下財禮｡｣
140) 驅使: 驅遣, 役使｡ 
141) 閑雜人等: 與事無關的人｡ ≪三國演義≫第一百三回: ｢若七日内主燈不滅, 吾壽可增一紀; 

如燈滅, 吾必死矣｡ 閑雜人等, 休教放入｡｣ 
142) 爭競: 爭執, 計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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之事｡ 恐後無凭, 故立146)此文字147)爲用｡ 某年月日｡ 賣兒人錢小馬同賣人妻何

氏｡ 見人148)某｡ 引進人某｡ 買人的文契只這的是149), 更150)待怎的151)? 沒保

人152)中153)麽? 怕甚麽? 買人的契, 保人只管一百日, 要做甚麽154)? 五歲的小

厮, 急且155)那裏走? 

【번역】

買主: 제가 청하고자 가려고 했는데, 마침156) 오셨군요. 제가 오늘 종으로 부

릴 아이를 샀고, 그 아이의 부모가 계약서를 써 주었는데, (계약서)작성

이 잘 되었는지 살펴봐 주십시오.

乙某: 저에게 보여주시지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3) 賣主一面: 一面, 卽“一方”｡ 【夾註】≪音義≫云: 猶言賣主自身｡ 又, “一面”詳見≪字解≫｡ 
144) 承當: 承擔, 擔當｡
145) 不干: 不關, 與無涉｡ ≪水滸全傳≫第四六回: ｢眼見得這和尙裸形赤體, 必是和那頭陀干甚不

公不法的事, 互相殺死, 不干王公之事｡｣ (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41｡)
146) 立: 簽訂, 訂立｡ ≪三國演義≫四九回: ｢孔明曰: ‘倘若放了時, 却如何?’ 雲長曰: ‘願依軍法｡’ 

孔明曰: ‘如此, 立下文書｡’｣(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139｡ 
147) 文字: 文書, 公文｡ ≪三國志平話≫卷下: ｢前後一月, 求救文字, 三番皆被劉封納殺不申｡｣ 

(高文達 主編, 同前揭書, 頁825｡)
148) 見人: 證人, 目擊者｡ 明⋅范受益 ≪尋親記≫十出: ｢(生云)差役科夫常例, 又無殺父母之仇, 

豈敢傷人命｡ (小生云)如今現有見人｡｣(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546｡)
149) 這的是: 眞正是, 確實這樣｡ 元⋅楊梓≪豫讓呑炭≫一折: ｢爲甚把武王扶持做了至尊, 這的是

法正天心順｡｣(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474｡)
150) 更: 再, 又｡ 關漢卿 ≪謝天香≫四 【哨遍】: ｢又無箇交錯觥籌, 更無箇賓客閒遊飮杯酒｡｣(藍立

蓂 編著, 同前揭書, 頁92｡)
151) 怎的: 幹麽, 爲甚麽｡ 明⋅高則誠≪琵琶記≫第二二出: ｢你新弦旣撇不下, 還思量那舊弦怎

的?｣(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330｡)
152) 保人: 擔保人｡ 元⋅缺名 ≪鴛鴦被≫楔子: ｢旣是這等呵, 借與他一個銀子, 着他立一紙文書, 

你就做保人｡｣(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40｡)
153) 中: 行; 可｡ 關漢卿 ≪五侯宴≫四 李嗣源白: ｢從珂, 中說的便說, 不中說的休說!｣(藍立蓂 

編著, 同前揭書, 頁398｡)
154) 做甚麽: 幹甚麽｡ 亦作“做甚”｡ 關漢卿 ≪胡蝶夢≫三 張千白: ｢老村婆子! 這是你家裏? 你來

做甚麽?｣(藍立蓂 編著, 同前揭書, 頁415｡)
155) 急且: 倉促, 一時間｡ 
156) 原文 ‘遭是’에 대한 諺解는 ｢마네 오나다｣이라고 하여 ‘遭是’를 ‘마침’으로 번역하고 있

다. 그러나 ‘遭’ 또는 ‘糟是’에 대해 그 어느 자료에서도 ‘마침’ 등으로 쓰이고 있는 用例를 

찾아 볼 수 는 없다. 다만 소리가 비슷한 ‘早是(蚤是, 早時)’가 ‘已是’, ‘幸虧’, ‘當初’ 등의 

의미로 쓰이고 있으므로, 이에 ‘遭是’를 ‘早是(蚤是)’의 通假로 보았다. ≪朴通事新釋諺解≫
本에서는 ‘遭是’가 刪改되어 ｢我本待要請你去, 你却來了｣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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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都: 아무 마을에 사는 사람 錢小馬는 현재 兒名이 神奴라고 하는 친자식은 

나이가 다섯 살이고 건강합니다. 남에게 빚을 지고, 양식이 부족하여, 

양육할 수가 없어, (마음이)매우 편치 못했다.157) 수소문하여 大都에 

살고있는 아무 마을(某坊) 아무 관인(某官人)집에 팔기로 하였고, 이에 

兩家는 다음과 같이 결정 하였다. 양육비로 銀 닷 냥(兩)으로, 영원히 

(아이의)소유하여, 키워 노비로 부릴 것이다. 만일 팔고나서, 神奴의 來

歷이 불분명 하거나, 모든 친척과 雜人들이 오가며 시비가 붙는 경우, 

판 쪽에서 기꺼이158) 감당하고, 산 사람과는 관련짓지 않는다. 후에 증

빙서류를 삼고자 본 계약서를 작성한다. 

某年 月 日

아이를 판사람 錢小馬, 판 사람의 아내 何씨

증인 아무개

소개인 아무개

乙某: 人身賣買 계약서가 확실한데, 또 뭐가 필요합니까?

買主: 보증인이 없어도 괜찮을까요?

乙某: 뭘 걱정하십니까? 사람을 사고파는 계약서에 대해서, 보증인은 백일 동

안만 보증을 서는데, 뭘 하시려고요? 다섯 살 먹은 어린아이가 금방 어

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157) 原文 ‘深爲未便’에 있어, ‘深’은 ‘甚’과 통용이 되므로 ‘매우’ 등으로 해석할 수가 있으나, 

‘未便’대한 近代漢語詞典에서는 用例를 찾을 수가 없고, 다만 現代漢語詞典에서는 ‘不方

便; 不宜’라는 해석을 볼 수가 있다. 改修本인 ≪朴通事新釋諺解≫本에서는 ‘深爲未便’一

句 삭제되어 보이지 않는다. 이에 앞뒤의 문맥을 보고 ｢(마음이)매우 편치가 못했다｣라
고 풀이를 하였다. 

158) 原文의 ‘不詞’는 ‘不辭’로 보았다. ‘不辭’는 ‘不告別(알리지 않다)’ 즉 ‘不辭而別(알리지 않고 

떠나다)’와 ‘不推脫; 不拒絶(거절하지 않다), 즉 ’不辭辛勞(수고를 마다하지 않다) 등의 

두 가지 의미로 쓰인다. 우리말사전에서도 ‘사양하지 아니하다, 마다하지 않다’의 풀이를 

볼 수 있으므로, 이에 앞뒤의 문맥을 보아 ‘기꺼이 감당하다’로 번역을 하였다. 諺解에서

는 ｢承當야 말 못고｣라는 풀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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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5話

一兩日上位159)郊天160)去, 怎麽還不曾161)修理車輛? 叫將162)那木匠來, 買饋他

木料163)､ 席子整理164)｡ 車輛都有165)麽? 都有了｡ 那們時, 如今少甚麽? 少梯

子166)､ 撑頭167)､ 套繩､ 撒繩､ 抅索､ 籠頭168)､ 脚索､ 鞍子169)､ 肚帶170)｡ 我饋

你銀子, 如今都買去｡ 鑼鍋171)､ 柳箱､ 灑子､ 三脚､ 碗172)碟173)､ 匙筯174)､ 榪
杓175)､ 䈇籬176)､ 炊箒､ 檫床兒177)､ 簸箕178)､ 筛子179)､ 馬尾羅兒180)､ 卓兒､ 
159) 上位: 上司, 上級｡ 此指稱皇帝｡ 明⋅王世貞 ≪鳴鳳記≫第七出: ｢老太師還不知, 上位正要

罷兵, 見你的和戎兵, 不勝歡喜｡｣(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641｡)
160) 郊天: 就是在郊外設檀祭天｡ ≪禮記⋅禮器≫: ｢郊帝于郊, 敬之至也｡｣ 【夾註】 郊天, 天子設

圜丘於南郊, 以祭天神､ 地祗､ 日月星辰､ 山川嶽瀆, 以太祖配享｡ 古制, 冬至祭天｡ 今制, 正

月十五日以裏祭天, 謂之拜郊｡ 
161) 不曾: 未曾｡ 與現代漢語“沒有”同｡ 
162) 將: 語義虛化, 置於單音節動詞之後, 構成該詞的雙音節形式, 表示動作的繼續或完成｡ 如: 

般將(搬運)､ 唱將(演唱)､ 持將(持)､ 取將(收取) 等｡ 
163) 木料:  【夾註】 木料, 凡造一件物而該用之物皆曰料｡ 木料, 나모브팃, 詳見≪字解≫“料”

字下｡ 
164) 整理: 修治, 整治｡ 元⋅關漢卿 ≪魯齋郞≫楔子: ｢小官魯齋郞, 因這壺甁跌漏, 去那銀匠鋪, 

整理一整理｡ 左右, 接了馬者｡｣(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2380｡)
165) 有: 等候｡ 關漢卿 ≪五侯宴≫三: ｢劉知遠見科, 云: ‘哥哥, 呼喚你兄弟那廂使用?’ 李嗣源云: 

‘且一壁有者, 等五將來全時, 支拔與你軍馬｡’｣(藍立蓂 編著, 同前揭書, 頁360｡)
166) 梯子:  【夾註】 ≪音義≫云: 車前 괴오 나모｡ 
167) 撑頭:  【夾註】 ≪音義≫云: 車後 괴오 나모｡ 
168) 籠頭: 勒｡ 也稱絡頭, 俗稱馬籠頭｡ 用來拴馬的專用皮具, 形狀像一個籠子, 用于把馬頭套起

來, 然後再繫上繮繩｡ 按, 一副完整的勒由革制的 “項帶､ 額帶､ 鼻帶､ 咽帶､ 頰帶和銜､ 鑣”等

組成｡ 
169) 鞍子: 放在牲口背上馱運東西或供人騎坐的器具, 多用皮革或木頭加棉墊制成｡
170) 肚帶: 圍繞馬騾等的肚子, 把鞍子等緊繫在背上的皮带｡ 
171) 鑼鍋: 亦作“烙鍋”｡ 本爲軍中用具｡ 鍋﹑鑼兩用(白天燒飯, 晩間報更)｡ 
172) 椀: 同“碗”｡ 盛食物或飮料的器皿｡ 
173) 碟: 楪子｡ 盛食物等的器具, 比盤子小, 扁而淺｡ “楪”古同“碟”｡ 
174) 筯: 卽“筷子”｡ 
175) 榪杓: 應是“馬杓”｡ 王學奇 王靜竹 撰著, ≪宋金元明淸曲辭通釋≫: ｢元⋅無名氏 ≪魚樵記≫

三〔煞尾〕白: “(搖鼓叫科, 云:) 笊籬､ 馬杓破缺也換那!”｣馬杓, 盛飯､ 舀酒或舀水的大柄木

杓; 一作“馬勺”｡ … 元⋅楊維楨 ≪吳下竹枝歌≫: “銀馬杓中勸郎酒, 看郎色似赤瑛盤｡” 此皆

以“馬杓”和幹粮或酒連擧, 並可證｡ … 按, 今河北方言, 炊具中尙保存馬杓之名, 一般是用木頭

做的長炳大杓, 多用于盛飯｡ … 劉紹棠 ≪蒲柳人家≫十一: “你是紅口白牙跑舌頭, 馬勺上的

蒼蠅混飯吃｡” 皆其例｡ 按, 凡物之較大者, 古人多以“馬”字形容之, 如馬蚰(zhu), ≪方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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盤子､ 茶盤､ 擡盞181)､ 壺甁､ 酒鳖182)､ 銅杓都收拾183)下着｡ 各樣帐房室車184)､ 
席筐､ 馬槽185)都壯186)麽? 都壯｡ 你這車子先將到門外, 買些柴､ 拳頭菜187)､ 茶
葉拿去｡ 我嘱咐你, 到那裏各自省188)睡些個, 黑夜用心好生看189)着｡ 我慢慢的

跟190)駕191)去｡  

【번역】 

甲某: 하루 이틀 후면 천자께서 교천(郊天)192)가시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수

‘馬蚿(xian)…其大者謂之馬蚰｡ 馬蜩(tiao), ≪爾雅⋅釋虫≫: “蜩之最大者謂馬蜩｡” 郝疏引

孫炎曰: “蝒(mian), 馬蜩, 蟬最大者也｡ 馬蓼, 見≪本草≫｡ 李時珍云: 凡物大者皆以馬名

之, 俗稱大蓼是也｡” 因此, 杓之大者曰馬杓, 卽長柄杓, 其命義相同(語文出版社, 2002年, 頁

707)｡｣現在的有些農村把瓢叫做馬勺(mǎshuó)｡ 周立波 ≪暴風驟雨≫第一部十一: ｢馬勺子

挂在爐子旁邊, 鍋裏空空的, 碗架裏面啥啥也没有｡｣ (摘自 百度) 

176) 䈇籬: 應是“笊籬”｡ 用竹蔑､ 柳條､ 鐵絲編成的杓形用具, 能漏水, 用來在湯裏撈東西｡ 
177) 檫床:  【夾註】≪音義≫云: 用木小板長尺餘, 橫穿爲空二三十穴, 各用薄鐵爲刃廂其中, 以蘿蔔

等物按磨於鐵刃之上, 其絲從穴下隊, 勝於刃切｡ 今按, 卽本國혈갈｡ 
178) 簸箕: 用藤條或去皮的柳條, 竹篾編成的大撮子, 揚米去糠的器具｡ 
179) 筛子: 用竹子或金屬等做成的一種有孔的器具, 可以把細東西漏下去, 粗的留下, 稱“篩子”｡ 
180) 馬尾羅兒: 亦作“馬尾蘿”｡ 以馬尾或馬鬃爲篩絹的篩子｡ 
181) 擡盞: 應是“臺盞”｡ 亦作“臺琖 ”｡ 有托的杯子｡ 宋⋅程大昌 ≪演繁露⋅托子≫: ｢古者彝有舟, 

爵有坫, 即今俗稱臺盞之類也｡ 然臺盞亦始於盞托, 托始於唐, 前世無有也｡｣≪遼史⋅禮志三≫: 

｢宋使祭奠吊慰儀 …大使近前跪, 捧臺琖, 進奠酒三, 教坊奏樂, 退, 再拜｡｣
182) 酒鼈: 古酒器名, 革制｡ 宋⋅林洪 ≪山家清事⋅酒具≫: ｢舊有扁提, 猶今酒鼈; 長可尺五而

匾, 容斗餘; 上竅出入, 猶小錢大, 長可五分, 用塞; 設兩杯带, 以革唯漆爲之｡｣(≪漢語大詞

典≫漢語大詞典出版社, 1991年) 

183) 收拾: 料理, 按排｡ 元⋅缺名≪衣襖車≫一折: ｢狄靑收拾軍裝去了也, 凭着此人英雄, 必有輔

國之志, 定亂之術｡｣
184) 帐房室車: 帐房, (1) 軍帳｡ (2) 帳篷, 蒙古包｡ (≪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版社, 1991

年) 【夾註】 室車, 鄕習以細字作室字讀, 謂車上設屋可臥者也｡ 然漢人凡稱物之善者皆曰細, 

如云茶之好者曰細茶｡ 今此細車亦謂設帳房於車上爲屋, 乃車之善者也, 故謂之細車｡ 連呼“帳

房細車”讀亦通｡ ≪質問≫云: 如婦人所乘車, 周圍雕刻花槅, 油飾花須, 方言謂之細車｡ 又云: 

女人所乘有槅長蓋之車｡
185) 馬槽: 飼馬之糟｡ 木制或石制｡ 
186) 壯: 牢固, 結實｡ (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1521｡)
187) 拳頭菜: 蕨｡ 多年生草本植物｡ 生在山野｡ 嫩葉可食, 俗稱蕨菜｡ 亦作“蕨拳”､ “拳頭菜”｡ 
188) 省: 節制, 減少｡ 
189) 看: 此作“接待”｡ 蔣禮鴻 ≪敦煌變文字義通釋≫: ｢≪太平廣記≫卷十八引 ≪續玄怪錄≫: “阿

春因敎鳳花臺鳥: ‘何不看客? 三十郎子以黃郞不在, 不敢接對郎君｡’ ” “看”就是“接對”｡ “看”､ 
“看待”又作照顧解｡｣(上海古籍出版社, 1981年, 頁200｡)

190) 跟: 隨, 同｡ 
191) 駕: 古代車乘的總稱, 亦特指帝王的車, 轉指帝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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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를 수리 하지 않았는가? 목수를 불러오고, 목재와 돗자리를 사다주어 

수리토록 하시오. 수레는 대기하고 있는가?

乙某: 대기하고 있습니다.

甲某: 그러면 이제는 무엇이 부족한가? 

乙某: 수레의 앞 버팀목과 뒤 버팀목193) 그리고 메는 줄194), 끄는 줄195), 가

슴걸이196), 굴레197), 지달198), 길마(안장)199), 오랑(腹帶) 따위가 부

족합니다. 

甲某: 내가 銀子를 줄 것이니, 지금 모두 사러 가게나. 솥200), 설기(柳箱)201), 

두레202), 삼발이203), 사발과 접시, 수저, 표자(杓子: 자루가 긴 나무주

192) 原文의 ‘郊天’은 임금이 교외에 나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말한다.

193) 原文 ‘梯子, 撑頭’에 대한 諺解는 ｢술위 앏 괴오 나무, 술위 뒤 괴오 나무｣, 즉 수레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괴는 버팀 목 이라는 설명이다. 이 두 語彙에 대한 用例를 近現代漢語

詞典에서 찾을 수는 없지만, ≪河北方言詞匯編≫(李行建 主編, 商務印書館, 1995年, 303

쪽)에서 ‘停車時用以支車的木棍(수레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하는 버팀목)이라는 설명과 

함께 ‘撑, 前撑, 車撑, 車梯, 車梯子, 車支兒, 車轅子’ 등의 어휘를 나열하고 있다. 그러므

로 ‘梯子, 撑頭’는 수레를 오르내리는 사다리가 아닌, 諺解의 설명처럼 ‘버팀목’이 맞다.

194) 原文 ‘套繩’에 대한 諺解는 ‘멠 줄’이다. 許少峯 主編의 ≪近代漢語詞典≫에는 ‘套索’라는 어

휘와 함께 ‘一種一端結成活套的繩索(한쪽 끝에 올가미로 되어 있는 새끼)’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團結出版社, 1997年, 1104쪽).

195) 原文 ‘撒繩’에 대한 諺解는 ‘을 줄’이다.

196) 原文 ‘抅索’에 대해 ‘목집게’라는 諺解를 볼 수 있는데, ‘목집게’는 ‘말의 가슴에 걸어 안장

에 매는 가죽 끈’으로 ‘가슴걸이’의 옛말이다.

197) 原文의 ‘籠頭’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로서, 가죽 끈 등으로 만들며, 고삐와 장식(방

울) 따위를 단다. ‘籠頭’와 ‘轡頭’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를 뜻하는 같은 말이다.

198) 原文 ‘脚索’의 諺解는 ‘지달 바’이다. ‘지달’은 ≪李朝語辭典≫에 ‘발에 메는 것’이라는 설

명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脚索’은 글자 그대로 말 등의 짐승이 함부로 뛰지 못하게 그 

발을 얽매는 끈이다. 

199) 原文의 ‘籠頭’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로서, 가죽 끈 등으로 만들며, 고삐와 장식(방

울) 따위를 단다. ‘籠頭’와 ‘轡頭’는 말의 머리에 ‘씌우는 굴레’를 뜻하는 같은 말이다. 

200) 原文의 ‘鑼鍋’는 징 모양의 솥을 말한다. ‘鑼鍋’는 본시 軍中에서 낮에는 취사도구로 밤에

는 경보용으로 쓰이는 동라(銅鑼)를 말함이다. 

201) 原文 ‘柳箱’에 대해서 ‘섥’이라는 諺解를 볼 수 있다. ‘섥’은 ‘설기(싸리 채나 버들 채 따위

로 엮어서 만든 장방형의 상자)의 옛 말이다. 

202) 原文 ‘灑子’의 諺解는 ‘드레’다. ‘灑子’는 ‘洒子’의 형태로 ≪老乞大諺解≫(31쪽 b면) ｢這水

小, 再打上一洒子着｡ 將洒子來, 我試學打(여기 물이 모자라니, 한 두레박 더 길어 올려야

겠소. 두레박을 가져오시오, 내 물 긷는 법을 배워보겠소)｣에서 찾을 수 있다. 여기서의 

諺解도 ‘드레’다. 이에 ≪老⋅朴輯覽≫ ‘洒子’條에 ｢洒子, 汲水之器, 以柳枝编成者呼曰柳罐, 

元语谓帖落(洒子는 물을 긷는 용기. 버드나무로 엮은 것을 ‘柳罐’이라 한다. 元代의 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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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204), 조리205), 설거지 솔, 채칼206), 키207), 어레미208), 말총

체209), 상210), 반(盤)211), 차반(茶盤), 대잔(臺盞)212), 호병(壺甁), 주

는 ‘帖落’이라 한다).｣라는 풀이를 볼 수 있다. ≪原本老乞大≫本에서는 ‘帖落’로 쓰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帖落’에 대해 陸澹安 編著, ≪戱曲詞語匯釋≫(上海古籍出版社, 1984

年, 655쪽)에 ｢帖落, 應是‘鐵落’｡ 鐵落卽‘鐵桶’｣이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다음은 네이버 

사전에서 볼 수 있는 ‘두레’에 대한 설명이다: ｢낮은 곳에 있는 물을 언덕진 높은 곳의 

논이나 밭에 퍼붓는 기구를 두레라고 한다. 가벼운 오동나무나 그 밖의 나무로 위는 넓

게 퍼지고 밑바닥은 몹시 좁게 네 귀퉁이를 만들어, 네 귀퉁이 위쪽에 줄을 매달고는 양

쪽에서 노 젓는 것처럼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물을 품는다. 두레박은 바로 이 '두레'와 

모양새가 비슷하다고 하여 생긴 이름이다. 줄을 달아 맨 것을 두레박이라고 하며, 대나 

나무로 긴 자루를 해 단 것을 타래박이라고 한다.｣
203) 原文의 ‘三脚’에 대해 언해는 ‘아리쇠’다. ‘아리쇠’는 ‘삼발이’의 옛말이다.

204) 原文의 ‘榪杓’은 ‘馬杓’가 맞다. 앞의 註 175)번의 설명을 보면 ‘馬杓’는 ‘馬杓子’라고도 하

고 밥을 담거나 술 또는 물을 풀 때에 쓰는 긴 자루의 목작(木杓)이다. ‘馬杓’는 ‘马勺’라고

도 하는데, ‘馬杓’ 또는 ‘马勺’에서의 ‘馬’는 ‘馬蚰(그리마; 돈벌레)’, ‘馬蚿(노래기)’, ‘馬蜩

(매미)’에서처럼, 큼을 나타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馬’字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아마도 우

리말의 ‘왕매미’, ‘왕만두’가 그것일 것이다. 지금도 일부농촌에서는 瓢(표주박; 구기)를 

‘马勺(mǎshuó)’라고 한다는 설명도 볼 수 있다. ‘馬’字 ‘크다’라는 형용사적 의미로 쓰이고 

있음을 ≪現代漢語詞典≫(商務印書館, 2001年) ‘馬’字條에서도 찾을 수가 있다: ｢大: 馬

蜂｡ 馬勺｡｣그러나 諺解에서는 ‘馬杓’를 ‘나모 쥬게(주걱의 옛말)’로 풀이하고 있는데, 구

기와 같은 ‘자루가 긴 나무국자’, 즉 국자를 말함으로 보인다.

205) 原文의 ‘䈇籬’는 ‘笊籬’로 보인다. ‘䈇(조)’는 ‘가리’(물고기를 잡는 기구의 한 가지. 대로 엮

어 밑이 없이 통발 비슷하게 만든 것)를 나타내는 글자이다. ‘䈇’와 ‘笊’의 소리가 같고, 

諺解 또한 ‘조리’로 나타나 있고, 앞뒤의 문맥으로 보아 쌀 등을 이는 ‘조리(笊籬)’로 보았

다. 

206) 原文 ‘檫床’은 채칼이다. ‘夾註(앞의 주 177번)’의 ‘혈갈’은 채칼의 옛말이다. 現代漢語에서

도 채칼을 ‘檫床’이라고 한다.

207) 原文의 ‘簸箕’는 곡식 따위를 까불러 쭉정이나 티끌을 골라내는 도구로 ‘키’이다. 버들이

나 대를 납작하게 쪼개어 앞은 넓고 평평하게, 뒤는 좁고 우긋하게 엮어 만든다.

208) 原文의 ‘筛子’의 諺解는 ‘얼멍이’다. ‘얼멍이’는 ‘어레미’의 옛말로 ‘구멍이 굵은 채’를 말함

이다. 참고로 곡물이나 그 가공물(가루, 액체)을 크기에 따라 선별하는데 사용하는 연장

으로 쳇불의 눈 크기에 따라 ‘어레미’⋅‘중거리’⋅‘가루체’⋅‘풀체’로 나눈다.

209) 原文의 ‘馬尾羅兒’의 諺解는 ‘총체(쳇불을 말의 갈기나 꼬리의 털로 짠 체)’다.

210) 原文 ‘卓子’에 대한 諺解는 ‘상’이다. ‘상(床)’에 대한 우리말사전에는 ① ‘밥상⋅책상⋅평

상 따위의 통틀어 일컬음. ② 소반(小盤).’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現代漢語詞典에서는 ‘供

人躺在上面睡覺的家具’ 등으로 설명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11) 반(盤)은 소반, 예반, 쟁반 따위를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212) 原文의 ‘擡盞’은 ‘臺盞’이 맞다. 諺解에서는 ‘졉잔’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말사전에는 그 설

명을 볼 수 없다. 앞의 註 181)번의 설명처럼, 대잔(臺盞)은 ‘臺琖’이라고 하는데, 받침대

가 있는 잔(盞)을 말함이다. 宋⋅程大昌의 ≪演繁露⋅托子≫에 ｢옛날 이(彝)에는 舟(밑

받침; 舟, ≪周禮⋅司尊彝≫｡ 司農注: “尊下台, 若今之承盤｡”)가 있고 작(爵)에는 점(坫: 

爵을 놓기 위한 네모난 받침)이 있었는데, 바로 오늘의 ‘臺盞’으로 불리는 것들이다. 臺盞

은 盞托(잔의 받침)에서 비롯되었으며, ‘托(술잔 등을 올려놓는 받침)’은 唐代 이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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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酒鼈)213), 놋쇠주걱(銅杓) 등을 모두 준비를 하게나. 각종 호화롭게 

장식된 수레214)와 광주리 그리고 말구유는 모두가 튼튼한가?

乙某: 모두가 튼튼합니다.

甲某: 자네들은 먼저 이 수레를 문밖으로 끌고 가서 나무와 고사리 그리고 차

(茶)를 좀 사 가지고 가시게. 내 자네들에게 당부 하겠네, 그곳에 가면 

없었다. (古者彝有舟, 爵有坫, 即今俗稱臺盞之類也｡ 然臺盞亦始於盞托, 托始於唐, 前世無

有也｡｣라는 기록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잔(臺盞)을 받치는 접시모양의 그릇을 잔대(盞

臺)라고 한다. 아래의 설명은 인터넷에서 찾은 盞臺에 대한 설명이다: ｢잔대(盞臺)는 술

잔받침을 말하며 제례 때 술잔을 받쳐 상에 올릴 때 사용하며, 굽이 있는 것이 특징으로 

높은 쟁반 형태의 제기이다. 잔대(盞臺)는 평접시와 비슷한 형태이나 2층으로 되어 있

고, 굽이 높으며 술잔을 올려놓는 윗면이 움푹하게 들어가 있다. 술잔은 그 형태가 거의 

같으나 제례 때에는 반드시 잔대 위에 올려놓아야 한다. ｣
213) 原文 ‘酒鼈’에 대한 설명은 앞의 註 182)번에서처럼, 술을 담는 용기로 가죽으로 만들어

졌음을 알 수 있다. 宋代에는 ‘酒鼈’이 있고, 그 이전에는 ‘扁提’라는 용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扁提(편제)’는 ‘扁甁(편병)’이라고도 하는데, ｢자라 모양으로 만든 병. 납작하고 둥

근 몸통에 짧은 목이 달려 있다. 여행을 하거나 들에 나갈 때 물이나 술을 담는 데에 쓰

인다.｣라는 설명을 볼 수 있다. 

214) 原文의 ‘帳房’은 한데에서 볕 또는 비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둘러치는 ‘장막’을 말한다. 

≪譯語類解≫에 ‘打帳房’과 ‘穹帳房’ 두 어휘에 대해 각각 ‘쟝막치다’, ‘몽고쟝막’으로 諺解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앞의 註 184)번의 ≪漢語大詞典≫에서도 ‘帳篷(천막), 蒙古包

(몽골집; 게르)의 풀이와 맥을 같이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諺解에는｢帳房 

室車｣, 즉 ‘帐房室車’를 하나의 어휘로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고,【夾註】(앞의 註 184

번) 또한 ‘帐房’과 ‘室車’를 따로 분리하지 않고 설명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鄕里에서는 

‘細’字를 ‘室’字로 읽고, 수레 위에 집을 만들어 누울 수도 있게 한 것을 말한다. 漢人들은 

좋은 것을 일컬어 ‘細’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좋은 차(茶)를 ‘細茶’라고 한다. 지금 여기

서 말하는 ‘細車’ 또한 수레위에 장막을 쳐서 방을 만드는 것으로, 수레 중에서도 좋은 

수레이기 때문에 그래서 ‘細車’라고 하는 것이다. ‘帳房細車’라고 이어 불러도 통한다. 

＜質問＞에서 말하기를: ‘예를 들어 부인네들이 타는 수레에 꽃무늬를 조각한 막이에 칠

을 하고 꽃술을 장식한 수레를 方言으로 細車라고 한다’. 또 말하기를: ‘여인들이 타는 

막이에 긴 덮개가 있는 수레이다.’｣ ≪譯語類解≫에서는 ‘室車’에 대해 ｢집지은 술위｣라는 

해석을 볼 수 있다. 이에 ‘室車’는 ‘햇볕 비바람 등을 막기 위해 호화롭게 장식한 지붕이 

있는 수레’를 일컫는 것이고, ‘細車’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古代漢語에 ‘飾車’라

는 어휘를 찾을 수 있다. ‘飾車’는 古代의 大夫가 타는 가죽으로 꾸민 수레를 말함이다. 

≪周禮⋅考工記⋅輿人≫편에: ｢‘棧車(목재로 꾸민 수레)’는 햇볕 등을 가리고자 하는 것

이고, ‘飾車’는 사치하고자 하는 것이다. 鄭玄의 注: ‘飾車는 가죽으로 꾸민 수레를 말함이

고, 大夫 이상의 벼슬만이 가죽으로 수레를 꾸밀 수 있다’ (古代大夫乘的鞔革爲飾的車子｡ 
≪周禮⋅考工記⋅輿人≫: “棧車欲弇, 飾车欲侈｡” 鄭玄 注: “飾車謂革鞔輿也｡ 大夫以上革鞔

輿｡”｣‘飾車’는 ‘室車’로 通假할 수 있고, ‘細車’로도 부를 수 있다고 본다. 이에 原文의 ‘各樣

帐房室車’는 ‘各樣帐房､ 室車’으로도 볼 수 있다고 본다. 즉 ‘잘 꾸며진 각양각색의 수레’, 

‘각종 천막과 호화롭게 꾸며진 수레’로 볼 수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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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가 잠을 좀 덜자고 밤에 심경을 써서 보살펴드리게나. 난 천천히 어

가(御駕)를 따라서 가겠네. 

第46話

拜揖, 趙舍215)｡ 幾時來了? 昨日恰來216)到｡ 你船路裏來那217), 旱路218)裏來? 

我只219)船上來了｡ 你說我地面220)裏的田禾如何? 今年那裏慶尙全羅黃海忠淸江

原各道裏, 十分好田禾｡ 謝天地, 只願的好收着｡ 聽的今年水賊廣221), 是那不是? 

我來時節222), 五六個賊船, 圍着一個西京來的載黃豆的船, 又高麗地面裏來, 載千

餘筒223)布子的大船, 衝將去｡ 後頭聽的, 那賊們把那船上的物件都奪了, 把那船上

的人來打殺了｡ 那丁舍你幾時來? 我趕着一百疋馬, 大前日來了｡ 馬們都好將來也

麽? 來時節, 到遷民鎭224)口子225)裏, 抽分226)了幾個馬, 到三河縣227)抽分了幾

215) 舍: 宋元時稱貴顯子弟爲“舍人”｡ 也簡稱“舍”｡ ≪救風塵≫一 白: ｢自家鄭州人氏, 周同知的孩

兒周舍是也｡｣(劉堅 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281｡) 
216) 恰來: 方才, 剛才｡ ≪劉知遠諸宮調≫第二: ｢恰來解開雲髻, 用斧截靑絲一縷, 付與劉郞｡｣

(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491｡)
217) 那: 語氣助詞, 用在選擇問求全面一個選擇項的後面｡ ≪元典章‧戶部十≫: ｢這言語是實那是

虛?｣
218) 旱路: 陸路｡ ≪水滸全傳≫第十一回: ｢此間要去梁山泊, 雖只數里, 却是水路, 全無旱路｡｣

(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721｡)
219) 只: 直, 一直｡ ≪水滸傳≫第五回: ｢魯智深離了桃花山, 放開脚步, 從早晨只走到午後｡｣(高

文達 主編, 同前揭書, 頁1007｡)
220) 地面: 地方, 轄境｡ 元⋅缺名 ≪鴛鴦被≫四折: ｢如今來到洛陽地面, 張千, 是甚麽人吵閙, 與

我拿將過來｡｣(許少峯 主編, 同前揭書, 頁269｡)
221) 廣: 多, 衆｡ 元⋅高文秀 ≪黑旋風≫第一折: ｢泰安神州謊子極多, 哨子極廣, 怎生得一個護

臂跟隨將我去方可｡｣(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689｡)
222) 時節: 時候｡ ≪七國春秋≫卷中: ｢只見你每來時節, 有一人從後門去了｡｣(劉堅 江藍生 主編, 

同前揭書, 頁288｡)
223) 筒:  【夾註】 ≪音義≫云: 十疋爲同｡ 
224) 遷民鎭: 卽今之“山海關”｡ ≪臨榆縣志≫載: ｢“明洪武十四年, 魏國公徐達建關设衛, 屯兵五

千, 去舊榆關六十里, 因山海而爲關, 謂之山海關”｡ 在山與海之間八平方公里的平原地帶, 自

古就成爲連繫華北平原與東北平原的交通要道, 素有“兩京鎖鈅無雙地, 萬里長城第一關”之稱｡ 
古往近来, 滄海桑田, 山海關區境域的歸屬, 變遷頻仍｡ 商代, 地屬孤竹國｡ …遼代, 地屬中京

道遷州遷民縣｡ 金代, 地屬遷州｡ 元代, 地屬遼陽行省大寧路瑞州遷民鎭｡ 明代, 洪武十四年

(1381)置山海衛, 地屬京師永平府｡ …民國38年(1949)4月21日, 歸屬遼西省, 建山海關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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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馬, 瘦倒的倒了, 又不見了三個, 只將的八九十個馬來｡ 到通州228)賣了多一半, 

到城裏都賣了｡ 草料貴賤229)? 我來時節, 黑豆一錢銀子二斗, 草一錢銀子十一個

家230)大束231)兒｡ 今年好生賤了｡ 我不會漢兒言語232), 又不會做飯, 我這吳舍生

受233)服事234)我來｡ 這的是235): ｢遠行知馬力, 日久見人心｡｣

【번역】 

甲某: 趙兄께서는 안녕하십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趙舍: 어제 막 도착했습니다.

甲某: 趙兄께서는 뱃길로 왔습니까? 아니면 뭍길로 오셨습니까?

… 1983年5月, 屬河北省秦皇島市｡｣(摘自 百度)【夾註】≪音義≫云: 鎭, 安也｡ 凡民聚爲市

者曰“鎭”｡ 遷民鎭在遼西瑞州之境｡ 金所置, 屬大寧路｡ 
225) 口子: 邊界上的山口通道｡ 明⋅黃元吉 ≪流星馬≫第二折: ｢我奉萬戶的言語, 管領着雁門關

的山口, 恐防有天朝使臣往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1062｡)
226) 抽分: 從衆多中提出分成, 扣頭｡ 宋元明對外國貨物以及國內土貨征收的實物稅｡ 亦稱“抽解”｡ 

≪元史⋅世祖紀八≫: ｢商賈市舶物貨已經泉州抽分者, 諸處貿易, 止令輸稅｡｣按, 宋代與海

外互市, 根据外國貨物的粗細, 定有不同的稅率, 通常是十分抽一, 也有抽二､ 三､ 四等不等｡ 
【夾註】≪音義≫云: 十分而取一分, 以利官用｡ 今按: 中朝設抽分竹木局, 如遇客商興販竹木

柴炭等項, 照例抽分｡ 粗貨十五分中抽二分, 細貨十分中抽二分｡ 竹木柴炭, 或三十分取二, 

或十分取二, 或三分取一｡ 
227) 三河縣: 現三河市, 位于北京市和天津市之间｡ 以地近洳河､ 鮑邱河､ 泃河三水而得名｡ 與北

京僅一河之隔｡ 【夾註】在順天府東七十里, 以地近七渡､ 鮑丘､ 臨泃三水, 故名｡ 直隸通州｡
228) 通州: 現位于北京市東南部, 京杭大河河北端｡ 【夾註】在順天府東四十五里, 卽古潞州, 金陞

爲通州, 取遭運通濟之義｡ 今仍之｡ 直隸順天府｡ 
229) 貴賤: 指價値的高低｡ ≪官場現形記≫八回: ｢這個是外國定好了來的價錢, 貴賤我們做不得

主｡｣
230) 家: 或作“價, 介, 假”｡ 語助詞｡ 用在數量詞後面, 表示數額｡ ≪元典章⋅戶部下≫: ｢在先一引

鹽兩定家鈔買來｡｣(劉堅 江藍生 主編, 同前揭書, 頁135｡)
231) 束: 量詞, 用于捆在一起的東西｡ 
232) 漢兒言語: 漢兒, 指中國古代北方異民族對漢人的稱號｡ ≪樂府詩集⋅橫吹曲辭五⋅折楊柳歌

辭≫: ｢我是虜家兒, 不解漢兒歌｡｣明⋅陳沂 ≪詢芻錄⋅漢子≫: ｢漢自武帝征伐匈奴, 二十

餘年｡ 馬畜孕重墯殰罷極, 聞漢兵莫不畏者, 稱之爲漢兒｡｣(≪漢語大詞典≫, 漢語大詞典出

版社, 1991年｡) 按, 漢兒語言, 指當時漢人所說的口頭語言｡ 
233) 生受: 此作“辛苦､ 受苦､ 操勞”｡ 元⋅無名氏 ≪合同文字≫一【油葫蘆】: ｢量小生有甚人情有甚

錢, 苦痛也波天! 則爲那家私生受了二十年｡｣(王學奇 王靜竹 撰著, ≪宋金元明淸曲辭通釋

≫, 語文出版社, 2002年, 頁982｡)
234) 服事: 同“服侍”｡ 照料, 侍候｡ ≪醒世姻緣傳≫第十四回: ｢又分付別的囚婦, 敎他們好生服事, 

不許放肆｡｣(許少峯 編, 同前揭書, 頁586｡)
235) 這的是: 眞正是, 確實這樣｡ 同前註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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趙舍: 난 배만 타고 왔습니다.

甲某: 우리 땅의 곡식들의 작황은 좀 어떻습니까? 

趙舍: 올해 경상, 전라, 황해, 충청, 강원 등의 각 도(道)는, 매우 작황이 좋습

니다.

甲某: 하느님 감사합니다, 그저 좋은 수확이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듣자니 올

해는 해적들의 출몰이 심하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趙舍: 제가 떠나 올 때, 대여섯 척의 해적선이 서경(西京)에서 콩을 싣고 오던 

배 한 척을 에워쌌고, 또 고려 땅에서 천여 통(筒)의 베가 실려 있는 큰 

배를 향하여 돌진했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그 도적들은 그 배에 실려 있

는 물건들을 모두 빼앗고, 그 배의 사람들을 때려서 죽였다고 합니다.

甲某: 그럼 丁兄은 언제 오셨습니까?

丁舍: 저는 말 백 필을 몰고 그끄제 왔습니다.

甲某: 말들은 잘 몰고 오셨습니까?

丁舍: 올 때, 遷民鎭236)의 관문(關門)에서 말 몇 필을 세금으로 내고, 三河縣

에 이르러서 몇 필의 말을 세금으로 냈습니다. 여위어서 쓰러질 놈은 쓰

러져서 말 세 필을 잃고, 팔구십 필을 가져왔습니다. 通州에서 반을 팔

고, 이곳 大都에서 모두 다 팔았습니다.

乙某: 여물은 시세가 어떻습니까?

丁舍: 제가 떠나올 때는, 검은 콩은 두 말(斗)에 銀子 한 돈(一錢)이었고, 짚은 

큰 묶음 열 한 덩이에 銀子 한 돈이었으니, 올해는 매우 싼 편입니다. 

趙舍: 제가 중국말을 모르고, 밥도 짓지 못해서, 여기 吳兄께서 수고스럽게도 

절 보살펴주셨습니다. 

乙某: ‘遠行知馬力, 日久見人心(먼 길에 말의 힘을 알고, 오래 지내서야 사람의 

236) 原文 ‘遷民鎭’은 지금의 ‘山海關’을 말함이다. 앞의 註 224)번의 설명에서 보는바와 같이 

元代의 ‘遷民鎭’은 明代에 이르러 ‘遷民鎭’에 關門이 세워지면서 ‘山海關’이라고 명명이 되

어 현재에 이르렀음을 알 수가 있다. 本文에서 ‘丁’씨 姓을 가진 장사치는 高麗에서 백 

필의 말을 배에 싣고 渤海灣의 秦皇島에 上陸하여 ‘遷民鎭’에서 現物로 세금(關稅)을 지불

하고, ‘三河縣’을 거쳐 北京 근처의 ‘通州’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改修本인 ≪朴通事新

釋諺解≫에서 ‘遷民鎭’대신 ‘山海關’으로 바꿔져 있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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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알 수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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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提要＞

≪老乞大≫近二萬字, 分上､ 下卷｡ 此書以高麗商人來中國經商爲線索, 用對話的形式, 

表現道路見聞､ 住宿飲食､ 買賣貨物等等, 中間插入一些宴飲､ 治病的段落｡ ≪朴通事≫的字

數近三萬字, 約比≪老乞大≫多三分之一, 分成上､ 中､ 下三卷｡ 全書用對話或一人敘述的方

式, 介紹中國社會生活的各個方面, 涉及宴會､ 買賣､ 農業､ 手工業､ 詞訟､ 宗教､ 遊藝､ 景
物等多項內容｡ 兩書的史料價值, 非常之高｡ 正如著名學者楊聯升教授所說: “從史學看, 有許

多難得的關於元､ 明兩代風俗事物的記載｡ 從語學看, 有很多珍貴的元末明初的口語史料｡”從
元代到淸代的≪老乞大≫､ ≪朴通事≫系列, 是硏究元代到淸代漢語變化寶貴資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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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通事≫與≪老乞大≫同爲高麗､ 朝鮮兩朝人學習漢語的兩部會話敎科書｡ 關於二書原

著者的生平時代, 雖不可詳考, 但根據書中文字內容及其他參考資料, 仍可大致認定此二書的

最初編著年代爲元代, 最初刊行約在公元1346年間(1998年在韓國發現所謂的舊本≪老乞大≫
本子, 韓國學者稱之爲≪原本老乞大≫)｡ 傳世的≪朴通事≫主要有三種:≪飜譯朴通事≫(上; 

1517年)､ ≪朴通事諺解≫(上､ 中､ 下; 1677年)和≪朴通事新釋≫(1765年)｡ 其中≪飜譯

朴通事≫爲崔世珍對≪朴通事≫所作的諺解, 這是今天所見最早的≪朴通事≫板本, 可惜已經

不全(只存上卷, 缺中､ 下卷)｡ ≪朴通事諺解≫則是朝鮮顯宗時期邊暹､ 朴世華等十二人對≪飜

譯朴通事≫所作的修訂｡ ≪飜譯朴通事≫≪朴通事諺解≫的漢文部分除少數文字有差異外, 

內容基本一致, 由於≪飜譯朴通事≫已經不全, 所以本譯註採用≪朴通事諺解≫本爲藍本｡ 
崔世珍譯註的≪朴通事諺解≫(原書後所附≪老乞大集覽≫和≪單子解≫, ≪朴通事諺解≫

有許多雙行小註), 卽所謂的“夾註”)一書, 是一份“解釋詳明, 徵引繁富”的珍貴資料, 對硏究漢

語語言､ 文化和讀懂原文頗有價値｡ 並且近來韓國､ 中國､ 日本等國家的學者, 全面而不同角

度對這兩系列書進行硏究, 取得了相當可觀的成績｡ 因此本譯註以≪朴通事新註新譯≫爲題

目, 力求在前人硏究的基礎上, 希望有所彌補與進一步發展, 並給與硏究≪朴通事≫､ ≪老乞

大≫一系列硏究者的小小的推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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